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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겨울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사)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

이사장 최소연

차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려

보다 많은 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사랑하는 국내외 차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신년사를 한 것 같은데 벌써 2024년도 마지막 달력을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니 세월이 유수와 같

습니다. 2024년도 협회의 행사에 임원을 비롯하여 각 지부장 및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덕분으로 훌륭하게 마무리된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우리 차문화는 많은 변화 속에서도 1,300여 년 동안 그 본질을 지켜왔습니다. 그 이유는 차문화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생활 속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소통하며, 삶의 질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얼과 숨결이 느껴지는 정신문화의 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내기 위해 준비하고 마시는 과정

은 고요함과 집중, 그리고 차를 나누는 따뜻한 순간들은 나 자신과 조우(遭遇)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차를 통해 나와 남을 존중하는 삶, 친절한 삶,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이 실현됩니다.

얼마 전 우리 협회는 생활다례, 선비다례, 가루차 행다례, 규방다례 공개행사를 개최하여 일반시민과 회

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차는 ‘소통’과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차 예절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

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게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한국의 차문화가 젊은 세대와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차문화를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

한 문화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공간을 차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조해야겠

습니다. 문화가 국력인 시대 문화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차

문화를 알리는 것은 회원 확보 및 우리 협회의 자긍심을 넓히는 기회

도 되지만, 우리의 소중한 차문화를 알리는 기회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오랜 전통 속에서 꽃피운 우리의 차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려 보다 세련되고, 보다 폭넓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각 지부와 함께 성장 발전하면서, 차문화가 글로벌 문화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인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협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폭넓게 지원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년은 을사년 ‘뱀띠’입니다. 뱀은 지혜와 신비의 동물로 섣불리 행동하지 않으면

서 자신만의 속도로 정해진 목표를 향해 힘차게 도전한다고 합니다. 2025년 더 많은 도전을 통해 한층 도

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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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차의날 기념과 제35회 전국 차인큰잔치

및 차음식 · 찻자리 경연대회 개최

(사)한국차문화협회·(사)규방다례보존회가 주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등이 후원

06 07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대축제가 지난 10월 19일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풍류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규방다례보존회와 한국차문화협회, 

가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가천대학교, 가천박물관, 가천길병원, 한국청소년연맹이 

후원하고, 한국제다, 햇차원이 협찬한 제25회 전국 인설차문화전에는 150여 

명의 전국 청소년들이 ‘차예절경연대회’를 펼쳤다.

2024.10.19

제25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화려하게 개최

차문화  2024 겨울특집 1  M  제25회 전국 인설차문화전茶半香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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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半香初 특집 1  M  제25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제25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가 지

난 10월 19일 오후 1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

수교육관 풍류관에서 개최되었다. 최지원 인천지

부장은 “이 행사는 지난 40여년간 전국을 대상으

로 차문화 보급과 올바른 차예절 교육을 위해 노

력하신 규방다례보존회 겸 한국차문화협회 이귀

례 명예이사장님의 공로에 보답하기 위해 시작되

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본선

에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차예절 실력을 발

휘하게 됩니다.”라고 경과보고를 했다. 

식전행사로 가천대학교 학생들의 선비다례 시연

이 진행되었다. 선비다례는 절도와 당당함으로 차

를 우리고, 손님에게 대접하는 것으로, 조선 시대 

선비들이 꼭 갖춰야 할 덕목이었다. 

오후 1시 정각 최소연 이사장과 내외 귀빈이 참석

한 가운데 제25회 인설차문화전이 개최되었다. 정

건영 전 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 최소연 

이사장은 “이번 인설차문화전은 보다 많은 청소년

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

하여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가한 청소년들

의 기량이 한층 높아졌음을 뿐만 아니라, 차문화 

경험을 통해 새롭게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

었던 좋은 기회였다”라고 하면서 “인설 이귀례 명

예이사장님께서는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

게 우리나라 전통 사상인 효(孝)·예(禮)·지(智)·인

(仁)의 정신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절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

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능만 있

고, 예가 없다면 그것은 동물의 세계이자 야만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글로벌 문

화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가 깃들어 있기도 

하지만, 인류 보편적인 지혜와 경험이 녹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전통 차 

문화를 기리고 차 예절의 아름다움을 나누기 위한 

특별한 시간으로 차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천주 한국여

성소비자연합 이사장은 “차를 통해 청소년들의 인

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최

소연 이사장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참가한 내외 귀빈 소개와 함께 인설차문화

전 차예절경연대회 일정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

번 인설차문화전 차예절 경연대회는 대회뿐만 아

니라 체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되

어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님께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했다. 

08

이사장님 인사말

전통 사상인
효, 예, 지, 인의
정신이 깃든
인설차문화전

최지원 인천지부장 경과보고

식전행사 선비다례 시연

2024.10.19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 축사

2024.10.19

김천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

2024.10.19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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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ഥ੢ ୷사

차(茶)로 되살리는

전통문화와 멋

사랑하는 전국의 차인(茶人) 여러분. 제25회 인설차문화전 차예절 경연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

다. 아름답고 소중한 전통문화는 그 나라의 국격이요, 국력입니다. 우리 차문화는, 1000년 넘게 계

승 발전되어온, 자랑스러운 유산이지만, 한때 나라를 잃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차문화도 단절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저(이길여 가천대 총장)와 고(故) 이귀례 차문화협회 이사장님을 비

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다시 꽃피우고 융성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서울 종로 거리에서‘ 

국산 차 애용’이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시가행진한 일이 엊그제처럼 생생합니다.

조선 후기의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은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끝내고 고향 남양주로 귀향하면

서 강진에서 인연을 나눈 제자 18명과 다신계(茶信契)를 맺었습니다. 사제 인연을 소중히 여긴 다

산이 차를 매개로, 헤어져 있더라도 믿음을 이어가자며 만든 모임입니다.

제자들은 시와 차를 지어 멀리 다산에게 보냈습니다. 다신계(茶信契)에는 “곡우(穀雨)와 입하(立

夏)에 차를 만들고 봄가을 두 차례 시를 짓자”라는 회칙이 있었습니다. 다산 선생과 제자들의 끈끈

한 정과 품격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산 시절의 차(茶)로 맺어진 우정과 사랑, 믿음의 문예

(文藝)가 부럽습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여러분은 다산과 그 제자들의 아름다운 우정, 그리고 문예의 품격을 되새기며 

차인으로서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로 믿음과 사랑의 인연을 이어갔던 선

인(先人)들처럼 우리도 소중한 전통문화의 멋과 가치를 계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정성을 기울여, 오늘 행사를 준비해 오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

며, 특히 규방다례보존회, 차문화협회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최소연 이사장님께 치하와 격려의 말

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천길재단 회장 | 가천대학교 총장 | 의학박사

한국차문화협회 명예회장 이 길 여

특집 1  M  제25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는 인설 이귀례 명

예이사장님의 호를 사용하여 치러지는 행사로 어

느덧 25년이 되었다. 25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

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차문화를 보급하고 

있는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는 대상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을 수상함으로써 그 권

위에서 최고의 대회가 되었다. 

규방다례는 한국전통 차(茶) 문화를 복원, 계승하

며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한국차문

화협회의 전국 27개 지부를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

서 나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생활 속의 차문화

를 보급, 확산시키고 있다. 

2024.10.19

2024.10.19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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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회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대학(일반)

부로 진행되었다. 유치부와 초등부 심사는 노영숙 

이사, 박삼숙 이사, 이명숙 이사, 이정희 이사, 김

경자 이사가 맡아주었다. 이명숙 이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차를 내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말했

다. 중등부와 고등부 A조 심사는 권혁화 이수자, 

하식 이수자, 이석예 이사, 변명선 이사가 했다. 

대학부 A는 김태임 아산지부장, 이막동 이사, 강

순란 충북지부장, 연구남 경기지부장이, 대학부 B

는 박숙희 충북지부장, 박광옥 서울제2지부장, 강

정자 부회장, 이림 전북지부장이, 고등부 B는 황

미경 경남지부장, 김미숙 강원지부장, 박경숙 대

구경북제1지부장, 최정희 이사가 공정한 심사를 

맡아주었다. 2024.10.19

2024.10.192024.10.19

2024.10.192024.10.19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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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을 대표하여 박광옥 부회장은 “심사 기준

은 크게 4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옷차림, 둘째 기

본예절, 셋째 절하기, 넷째 차내기를 기본적으로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

움이었습니다. 차예절은 생활 속에서 차를 내는 

것이므로 ‘자연스러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었

습니다. 오늘 수상의 결과를 떠나 참가한 청소년 

여러분들이 모두 대상이라는 생각합니다.”라고 말

했다. 

시상식은 오전에 기념식이 열렸던 풍류관에서 진

행되었다. 시상식에 앞서 웨스트앙상블의 연주와 

참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행운권 추첨식이 있

었다. 추첨식에는 협회 이사님들이 추첨해 주었

다. 가장 관심을 가졌던 자전거 3대 행운권 당첨자

는 공교롭게도 대학생들이었다. 행운권 당첨자가 

모두 끝나고 부문별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제25

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영광의 대

상은 가천대학교 이지섭 학생에게로 돌아갔다. 이

지섭 학생은 “최소연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한 것뿐인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무엇보다 기

쁩니다. 이 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우리의 차문화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유.초등부 심사위원

고등부 B 심사위원고등부 A 심사위원

대학부 B 심사위원대학부 A 심사위원

2024.10.19

2024.10.192024.10.19

2024.10.192024.10.19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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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영광의 수상자들

유치부, 초,중,고,대학부 등5개 부문으로 펼쳐진 경연대회에서 영광의 수상자들이 

가려졌다. 최우수 대상에는 가천대학교 이지섭 군이 수상했다. 

아래 사진은 영광의 수상자들이다.

대상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박광옥 부회장의 심사평

우수상(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상)

2024.10.192024.10.19

2024.10.19

2024.08.18

최우수상(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

2024.10.19

최우수상(가천대 총장상)

2024.10.19

2024.10.19

최우수상(가천문화재단 이사장상)

2024.10.19

최우수상(인천광역시장상)

2024.10.19

2024.10.19

최우수상(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상)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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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2024.08.18

차꽃상장려상(가천문화상 초등부) 행운권 추첨에서 자전거 3대가 주어졌다우수상(가천대 길병원장상)

장려상(가천문화상 대학부)우수상(한국청소년연맹 총재상) 장려상(가천문화상 고등부)

특별상우수상(가천박물관장상) 특별상우수상(경인일보 사장상)

2024.10.192024.10.19

2024.10.192024.10.19

2024.10.19

2024.10.192024.10.19

2024.10.192024.10.19

2024.10.192024.10.19

우수상(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상)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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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9

제25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는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인설차문

화전은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호로 지정된 차예절대회로 우리나라 최고의 청

소년 차예절대회이다. 인설차문화전에는 전국 27회 지부에서 참석하여 큰 성황을 

이뤘다.

인설차문화전에 참석한 협회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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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1지부

2024.10.19

서울제2지부

2024.10.19

강원지부

2024.10.19

인천지부

2024.10.19

경남지부

2024.10.19

가천대학교 학생

2024.10.19

특집 1  M  제25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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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메모리얼파크 Forest Heaven 묘소에

인설, 영원히 잠들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큰 역사 마무리

특집 2  M  인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 산소 이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이자 

한국차문화협회·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님이

었던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산소가 이장되

었다. 이번 산소 이장은 그동안 대한민국를 빛

낸 유명인의 묘소인 Fores Heaven으로 영구

히 이전되어 편안한 안식처에 들게 되었다.

한국 차문화의 선구자였던 인설 명예이사장

님의 묘소 이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현재의 묘소보다 보다 많은 분들에

게 참배할 수 있고,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자

리로 옮기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산소 이전

은 지난 9월 8일 분당메모리얼파크 Forest 

Heaven  묘소로 이장하게 되었다. 

ೠҴ 차ޙച੄ Ѣࣗޑ ࢸੋ ݾ 이੹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이장는 2024년 9월 8

일 인천시 무형유산 인천근해 도서지방 상여

소리 박상주 보유자의 집례로 진행했다. 오

전 7시 산신께 알리고, 헌다, 헌제, 개토 순으

로 진행했다. 9월 8일에는 최소연 이사장과 

유가족, 협회에서는 강정자, 박광옥 부회장

과 관계자 몇 분만 참석했다. 

개토 후에는 화장과 유골함 봉안 순으로 엄

숙하게 진행되었다. 오전 7시 인천근해 도서

지방 상여소리 박상주 보유자의 집례로 산신

께 개토제를 지냈다. 개토제를 지낸 후 최소

연 이사장 및 유족과 협회 부회장님께서 헌

다를 올렸다. 박상주 보유자는“다른 곳으로 

이장함을 삼가 고합니다.”라고 고했다.  

24

2024.09.08

茶半香初 차문화  2024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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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설 이귀례 명예이사장은 한국 차문화의 부흥기

를 이끈 차인 1세대로 평생 차문화 발전을 위해 헌

신한 고귀한 차인이다. 인설 이귀례(李貴禮) 명예

이사장은 1929년 전북 군산출생으로, 어렸을 때부

터 동학운동을 했던 할아버지로부터 행다법을 보

고 익혔다. 

1979년 ‘한국차인회’ 창립준비위원으로 본격적인 

한국 차문화 보급 대열에 참가하기 시작한 이래, 

1984년 차문화 동호회인 ‘인설회(仁蔎會)’를 구성

했으며, ‘다신계(茶信契)’ 부회장(1988), ‘한국차문

화협회’ 회장(1999)을 역임했다.

1994년부터 해외에서 우리 규방다례 시연과 전통 

궁중의상 소개 행사를 가졌고, 국내에서는 도서지

역 등 문화 소외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차문

화를 통한 예절 교육에 힘써 왔다. 제2회 초의문화

상(1993), 명원차문화대상(2002), 인천광역시 교

육대상(2002)을 수상했고, ‘문화의 날’(2000)에 국

내 차인으로서는 최초로 문화훈장 ‘보관장’을 수훈

하였으며, 제29회 인천시로부터 생활다례인 규방

다례 무형문화재(제11호)로 지정받았고(2002), 제

35대 신사임당(2003)으로 추대되었다. 

가천문화재단 부이사장, 가천·경인문화대학 학장, 

2001·2002 ‘한국 방문의 해’ 명예홍보사절을 역임

했으며, 가천박물관 관장, 규방다례보존회 이사

장, 인천시 박물관협의회 상임대표, 인천시 무형

문화재총연합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2024.09.082024.09.08

2024.09.08

2024.09.08

2024.09.08

2024.09.08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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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묘소 이후 9월 10일에는 

협회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하여 성묘 겸 이장에 

따른 헌다식을 개최했다.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부회장단, 지부장, 이

수자, 회원, 직원 순으로 명예이사장님께 헌다례

를 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오늘 햇볕 바르고 바람 잘 통하

는 명당 자리에 명예이사장님을 모시게 되어 누구

보다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또한 차인 여러분들

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명예이사장님께서

도 참으로 좋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새롭게 조

성된 명예이사장님의 묘소는 한국 문화를 선도한

분들만이 안장되어 있는 묘역으로, 더욱 뜻 깊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명예이사장님께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저 

뿐만 아니라 차인들에게도 큰 자긍심이 되었을 줄 

압니다. 한국 차문화계의 큰 어른이자, 한국차문

화협회의 정신적인 기둥이셨던 이귀례 명예이사

장님의 묘소 이장에 각계에서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광옥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성묘에서는 부회

장단을 비롯하여 협회 직원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

로 정성껏 명예이사장님께 헌다를 했다.

2024.09.08

2024.09.08 2024.09.08

2024.09.08

2024.09.08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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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인천시 무형문화

재 전수교육관 규방다례 연습실에서 임원보수교육 및 

정기전승 공연을 가졌다. 11월 15일 오후 1시부터 임원보

수 교육 및 규방다례 정기전승 합동 교육을 실시했다. 최

소연 보유자와 최미리, 박광옥 전승교육사의 지도로 이

루어진 임원보수 교육 및 규방다례 정기전승은 어느 해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부장 및 임원 한몸이 되어 연습하다

임원 보수교육 및 규방다례 정기전승 시연을 위해 협

회 지부장 및 임원은 11월 15일부터 보수교육을 실시했

다. 이번 보수교육과 정기전승 시연을 위해 50여 명의 

임원은 인천센트럴파크 호텔에서 1박을 하면서 밤늦게

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

1일차 임원 교육을 마친 임원은 인천 송도의 ‘송도들밥’ 

집에서 저녁을 함께 하면서 우정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

고, 송도센트럴파크에 들러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회

원들은 1일차 교육에 대해 담소를 나눴고, 11월 16일 

규방다례 정기전승 시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11

월 16일에 오전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구내 레스토랑에

서 아침을 먹은 회원들은 다시 인천시전수교육관 풍류

관과 연습실에서 생활다례, 선비다례, 가루차 행다례, 

규방다례를 최소연 보유자와 최미리, 박광옥 전승교육

사로부터 세심한 지도를 받았다. 

첫날 교육은 전수교육관 풍류관 제1연습실, 제2연습실

에서 진행되었다. 제1교실에서는 박광옥 전승교육사는 

“배례나 규방다례는 평소 하지 않으면 잊기 쉽습니다. 

오늘 그동안 잊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가며 제대

로 배워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제2

연습실에는 최소연 보유자와 최미리 전승교육 사의 생

30

2024.11.15

茶半香初 차문화  2024 겨울

2024년

협회 임원 보수교육 및 규방다례 공개행사

1박 2일 동안 송도와 인천을 오가며 공개행사 준비

특집 3  M  임원 보수교육 및 규방다례 공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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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다례, 선비다례, 가루차 행다례가 진행되었다. 

최소연 보유자는 “생활다례, 선비다례, 가루차 행

다례, 규방다례를 가르치면서 우리 선조들의 예법

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정립되었는지 깨닫게 됩니

다. 전통존중, 예절존중, 과학존중, 생활존중, 청

결존중이라는 다섯 가지 기본정신에 나타나듯이 

우리의 규방다례는 탁월한 식견과 안목으로 정립

된 우리 고유한 행다법입니다. 이를 계승 발전시

키는 것은 차인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수 교육을 통하여 변해가는 예법을 되새기고, 

후학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를 바랍니다.”라고 보수교육 내내 강조했다. 

최미리 전승교육사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과 달

리 몸이 따라주지 않아 다례를 익히는 데 어려움

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규방다례를 익히 것은 차인들의 역할 입니다. 1박 

2일 동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규방다례를 

습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라 고 말했다. 

임원 교육 및
정기전승 공연 연습

2024.11.15

경남지부수료식 김구환 대표자 선서

2024.11.15

찻자리(인천)

임원 보수교육을 지도하고 최소연 보유자, 박광옥, 최미리 전승교육사

2024.11.152024.11.15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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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부, 광주지부, 교토지부 외

인천지부

2024.11.15

2024.11.15

전북지부

2024.11.15

서울제2지부

2024.11.15

대구경북제1지부, 부산지부, 충북지부, 아산지부, 충남지부 외

2024.11.15

서울제1지부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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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2024.11.16

2024년
규방다례 공개행사

이혜자 수석부회장

규방다례에는 우리의 전통존중, 예절존중, 과학

존중, 생활존중, 청결존중의 기본정신과 행다를 

하는 사람이나 차를 대접받는 손님의 편안하고 

원활한 동선(動線)까지 고려해 행다례가 주인이

나 손님 모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며, 이는 

처음 차 생활 예절을 배우는 청소년들은 물론 미

래 차인들의 차 생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규방다례는 모두 생활차 예절에 근간을 두

고 있으며, 이는 상보 접는 법, 다관을 잡는 법, 

찻잔을 들어 손님에게 전달하는 법, 다식을 대접

하거나 다식 저를 다루는 방법 등 모규방다례는 

모두를 아우르는 행다 예절로 손님을 맞이하여 

인사를 나누고 차를 대접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손님 반갑게 맞이해서 정성껏 대접하고, 가시는 

손님 뒤가 안보일 때까지 배웅하는 한국인의 고운 

심성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로 계승, 보

존되어야 할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입니다.

특집 3  M  임원 보수교육 및 규방다례 공개행사

2024.11.16

보수교육에 참석한 협회 임원진은 1박 2일 동

안 한 마음이 되어 협회 발전 및 차문화 계승

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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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2024.11.16

2024.11.16

2024.11.16

2024년도 정기전승 첫 번째 시연은 생활다례

였다. 생활다례 나레이션은 김가영 이수자가 

했으며, 출연진은 차영민, 강정자, 박숙희, 정

경희, 연규남, 최정희, 조정미, 김태임, 이명숙 

이수자와 이기분 전수장학생이 했다.

생활다례는 가족, 친구 등 절친한 사이에 편

안하게 차를 마시는 행다법을 이야기 한다.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차와 물을 함께 넣어 

우릴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 차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좋은 물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

요하다. 

과거 선인들은 돌 틈에서 솟아나는 석간수를 

으뜸으로 여겼으며 일반 수돗물을 사용할 경

우에는 하룻밤 정도 담아 두었다 쓰면 좋다.

나레이션 :  김가영 부회장

생활다례

가족, 친구 등 절친한 사이에 편안하게 차를 

마시는 행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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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2024.11.16

2024.11.16

2024년도 정기전승 두 번째 시연은 선비다례

였다. 선비다례 나레이션은 최미리 전승교육

사가 진행했다. 출연진은 이막동, 강순란, 유

미현, 하식 이수자와 조상철, 김구환 전문사

범 오윤성 사범이 시연했다. 

선비다례 행다법의 특징은 규수들이 하는 생

활차 행다법과 달리 절도의 멋스러움이 넘치

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생활차의 상차림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공수 등 손가짐의 차이

가 있는 것도 눈여겨보면 좋다. 

우리나라는 멋과 풍류를 중시했으며, 옛 선인

들은 글을 읽을 때도 차를 마셨고, 무예를 닦

을 때도 차를 마셨다.

나레이션 :  최미리 전승교육사

선비다례

조선시대 차를 즐기는 선비들이 모여서

우정과 시를 나누는 모습의 행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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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2024.11.16

2024.11.16

2024년도 정기전승 세 번째 시연은 가루차 행

다례였다. 가루차 행다례 나레이션은 박경숙 

이수자가 했다 출연진은 조영아, 이림, 최지

원, 강희옥, 신은주, 이금숙, 류소영, 문차남, 

최성미 이수자와 전수장학생이 시연했다. 

가루차 행다례는 일반 차 재배와 달리, 채엽 

15일 전부터 햇볕차광 시설을 하여, 잎을 채

취한 후, 갈아서 미세한 분말로 만든 것으로, 

삼국시대부터 즐겨 마셨던 우리 고유의 차다.

나레이션 :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

가루차 행다례

차를 갈아서 미세한 분말로 만든 것을 마시는

행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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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2024.11.16

2024.11.16 2024.11.16

2024.11.16

2024년도 정기전승 마지막 시연은 규방다례

였다. 규방다례 나레이션은 최소연 보유자가 

진행해 주었다. 출연진은 주인 박광옥 전승교

육사, 돕는이 유현주 이수자, 손님 최영숙, 조

화미, 김미숙 이수자가 시연했다. 

규방다례는 형식 위주의 복잡한 다법에 비해, 

매우 간결하면서도 전통을 중시하는 5가지 

사상이 담겨져 있다. 전통존중, 예절존중, 과

학존중, 생활존중, 청결존중을 내포하고 있는 

한국 차문화의 정수이다.

규방다례는 모두를 아우르는 행다 예절로 손

님을 맞이하여 인사를 나누고 차를 대접하는 

모습이다. 오시는 손님 반갑게 맞이해서 정성

껏 대접하고, 가시는 손님 뒤가 안보일 때까

지 배웅하는 한국인의 고운 심성이 담겨져 있

다.

나레이션 :  최소연 규방다례 보유자

규방다례

규방다례는 부녀자들이 방에서 차를 다루는 

법과 제반 다반사로 규방문화의 중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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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의 자취를 서정적이며 생생한 감각으로 표현한 아동문학가 김영일

(1914~1984) 님의 동시이다. 나운영 님이 곡을 붙여 누구나 즐겨 부르던 동요

를 흥얼거린다. 노래 끝에 눈 그친 적막한 산길의 쓸쓸함이 다가온다. 눈은 멈

추고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드러나는 모습들이 결코 지울 수 없는 내 삶의 아

쉬움이기 때문인가.

동문선(東文選)에 실린 고려의 대표적인 문학가요 차인(茶人)인 이규보

(1168~1241) 선생의 <초당에 거처하며 두보의 ‘새로 빌린 초가집’에 화답하

다(草堂端居和子美新賃草屋韻)>는 인생을 달관한 여유가 담담하게 담긴 

시이다.

杜門無客到	 두문불출하니 찾아오는 손도 없어

煮茗與僧期	 스님과 차 끓일 날 기약하네

荷耒且學圃	 쟁기 메고 농사일 배워 볼까

歸田當有時	 고향에 돌아갈 때가 마땅히 있으리니

貧甘老去早	 가난도 달게 여길 때는 늙는 것도 빠르더니

閑厭日斜遲	 한가함이 지겨우니 해조차 더디 지누나

漸欲成衰病	 점차 늙어 쇠해지고 병이 드니

疎慵不啻玆	 내 워낙 게으른 탓만은 아니로세 

찾아오는 손님 없어 조용한 시간 구도에 잠긴 스님과 차 달여 마시기를 약속

해 본다. 서로의 정의(情誼)와 청정(淸淨)한 자신의 속내를 차 속에 소담히 

담아 나누고 싶은 마음이다. 인생의 험난한 고비를 겪으며 헛된 욕심에 힘겹

던 시절도 있었건만. 이제는 모두 비우고 남은 삶을 담담히 여유 있게 살고자 

시문을 벗하며 자연의 섭리에 감사해 본다. 

그때 다가온 <늦봄 양서의 새로 빌린 초옥에 쓰다(暮春題瀼西新賃草屋)>

라는 제목의 다섯 수의 시. 두보가 55세(767년) 3월 양서(瀼西)의 초당으로 

가족들과 함께 거처를 옮기고 초가집 벽에 쓴 시이다. 일대의 풍광을 노래하

면서 ‘천지간 기댈 곳이라곤 이 초가집 하나 뿐(乾坤一草亭)’이라고 자신의 

겨울의 상징은 ‘눈’이다. 모든 것을 덮은 순백의 세상. 내리는 눈 속에서 

삶을 반추해 보며 잘못된 것은 모두 덮어버리고 싶은 허망한 바람을 잠

시나마 가져본다. 눈이 쌓여갈수록 눈으로 덮이는 모습들을 보며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은 기쁨에 설레게 된다. 

눈이 내린다. 아무도 걷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걷고 싶다. 한 발자국 내디

딜 때마다 새롭게 새겨지는 자국들. 새로운 시간이 주어지는 듯한 기쁨

을 가슴 가득 느껴보고 싶다.

하얀 눈 위에 구두 발자국

바둑이와 같이 간 구두 발자국

누가 누가 새벽길 떠나갔나

외로운 산길에 구두 발자국

바둑이 발자국 소복소복

도련님 따라서 새벽길 갔나

길손 드문 산길에 구두 발자국

겨울 해 다 가도록 혼자 남았네

선조의 품격  M  고려 차시(茶詩) 이야기茶香共感

한문교육학 박사

우리 협회 충북지부장

൞ࣼ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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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한 삶을 한탄하기도 한 두보의 시는 크고 작은 험난한 인생 여정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주기도 한다.

久嗟三峽客         오랜 삼협의 험난한 나그네 신세

再與暮春期         늦봄과 재회할 날 또다시 기약하네

百舌欲無語         때까치도 울지 않는데

繁花能幾時         흐드러진 꽃들은 몇 년째 피고 지는가

谷虛雲氣薄         텅 빈 골짜기에 옅은 구름

波亂日華遲         거센 물살 위 햇살조차 늘어지네

戰伐何由定         전란은 언제 끝나려나

哀傷不在玆         슬픔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오

자미(子美)는 중국 성당시대(盛唐時代)의 시인인 두보(杜甫 712~770)의 자

(字)이다. 이백(李白)과 쌍벽을 이루는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이백을 시선(詩

仙), 두보를 시성(詩聖)이라 일컫는다. 

두보는 일찍이 학문에 뛰어났고 시에 대한 재능을 인정받았다. 과거에 뜻을 

두었으나 10여 년이나 급제하지 못해 곤궁한 생활을 해야 했다. 겨우 말단미

관직을 얻었으나 안녹산의 난으로 피난길로 접어들어 떠돌이로 생활하며 힘

겨운 삶의 통탄을 주옥같은 시로 남겼다. 말년에 친구의 후원으로 초당에 거

처를 마련하여 2년여 가족과 평안함을 누렸으나 안주하지 못하고 59세로 궁

핍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시는 시대적 고난과 인간적 고통을 다루고 있으나 

따뜻한 인간적 온기와 우수를 담고 있다. 

두보의 시는 이규보에게 깊은 교감을 주었고 급기야 운을 따라 시를 지었다. 

두보의 삶을 반추하며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젊은 시절은 찾아

오는 이도 많고 만날 이도 많아 바쁜 삶에 지치기 일쑤였으나 나이가 드니 오

가는 이가 자연이 줄어든다. 재주를 뽐내고 벼슬을 청하며 동분서주하던 시간

을 되돌아본다.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롯이 나를 다듬으며 여

유롭게 살 수 있다. 한가하게 차손님을 청하여 유유자적한 삶의 여운을 나눌 

뿐. 산사에 묻힌 뜻 맞는 스님과 맑디맑은 차를 마시며 차담을 청해 본다. 

짧은 벼슬이나마 미련 없이 훌훌 털어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며 ‘귀거래사

(歸去來辭)’를 노래했던 도연명처럼 자연에 파묻혀 남은 삶을 욕심 없이 조물

주가 주신 것에 순응하며 유유자적 살고 싶다. 봄이면 밭 갈고, 가을이면 추수

하는 자연의 순리 속에 조용히 남은 삶을 살고 싶다. 점점 늙어가는 몸과 한 

군데 두 군데 늘어나는 아픈 곳조차 자연의 섭리인 것을.

모든 것을 비운 청정의 세계를 차를 매개로 담아낸 격조 높은 시이다. 이규보

에게 있어서 선승은 자신의 일부이면서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지우(知友)이

리라. 차는 고요 가운데 서로의 인간애를 돈독하게 하는 말 없는 선물이다. 단

순한 음료가 아니라 당시의 그의 생각과 감정, 나아가서 그가 처한 사회 현실

까지도 용해되어 있는 형이상학적 상징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모든 것을 비우고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삶. 빈 나뭇가지를 보며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규보의 청정한 마음을 헤아려 본다. 벗과 마주 앉아 눈 내리

는 창가에서 찻물 끓는 소리를 들어보고 싶다, 겨울날 어느 음악이 이보다 아

름다우랴. 따뜻한 찻잔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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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년기와 호르몬 치료

폐경 후에는
골밀도 측정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оୌ؀ ӡ߽ਗ ࢑ࠗੋҗ

੹थ઱ 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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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폐경은 마지막 월경 시점으로 1년간 월경을 안 했으면 폐경으로 

봅니다. 혈액검사로 호르몬의 농도를 통해 난소 나이를 볼 수 있는 검사들이 

있으나 사람에 따라 월경 주기의 변동이 몇 달, 몇 년이 갈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사로서도 정확히 언제 폐경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호르몬 변화의 속도도 사람마다 다르고, 언제 변화가 생길지 시

작하는 지점도 모두 다릅니다. 가족력과 같은 선천적인 부분과 음주,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 기저질환에 의한 항암, 방사선치료나 난소낭종 절제술 등 여

러 가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몬 변화에 의한 증상도 다양합니다. 여러 증상이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하

며 초기의 증상과 중기, 후반기에 겪는 증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얼굴 홍조, 상기, 이상 발한, 현기증 등 혈관장애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난

소 기능 저하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고, 시상하부와 온도조절 중추에 장애가 

발생해 체온을 조절하는 폭이 좁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몸의 온도가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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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도 자극이 돼 열성홍조와 같은 증상이 쉽게 발현됩니다. 이는 폐경기 

여성 거의 90�가 경험하는 증상으로, 그중 61�는 열성홍조를 경험합니다. 

중기에는 요도, 방광, 질 위축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하는데, 외음부 위축증은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질 점막이 ত아지고 건조해져서 탄력성을 잃고 발생하

는 하나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여성

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경 후 기간이 증가할수록 빈도

가 증가하는데, 증상이 나타났다면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폐경기 후반기가 되면 심혈관질환,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폐경 후에는 

골밀도를 측정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검사가 꼭 필요하고, 이를 놓쳐 

부러질 때까지 두면 안 됩니다. 증상이라는 것은 주관적이지만 내가 겪는 증

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쿠퍼스 인ؙ스’와 같은 설문을 통해 합산

점수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폐경 여성에서 증상 완화를 위해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호르몬 

치료를 위한 약은 매우 다양합니다. 경구 호르몬제, 피부흡수제, 주사제 등 많

은 종류의 약이 쓰인다는 것은 어느 하나가 특정하게 우월하지 않다는 얘기이

기도 합니다. 어떤 약을 누구에게 처방할 것인지는 환자의 신체 ஶ디션에 따

라 달라지게 됩니다. 

51

호르몬 치료는

폐경기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이지만

호르몬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는 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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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치료는 누구에게나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방암 환자, 에스트로겐 

의존성 종양, 원인이 불분명한 자궁출혈이 있을 때, 혈전색전증, 간기능 장애 

등 권고하지 않는 환자도 있어 치료 전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호르몬 치료제를 빨리 복용하기 시작하는 게 좋은지, 참고 참았다가 최대한 

늦춰 시작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십니다. 호르몬 치료

는 금기되는 증상이 없는 환자에 한해 경구 투여는 여성의 나이가 60세 미만, 

10년 미만의 증상이 있는 여성들에게서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호르몬 치료

는 폐경의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투약 시점도 중요합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면 살이 찐다고 생각해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폐경 후 여성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돼 오히려 복부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료로는 아직까지 호르몬요법의 기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

할 수는 없습니다. 정형화된 가이드라인은 없고 환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

다. 모든 약은 득과 실이 존재하는데, 치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득이 크다면 

시행할 수 있겠지만 부작용으로 인해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면 권하지 않습니

다. 호르몬 치료는 폐경기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

는 치료이지만 호르몬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하며, 개인

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는 치료입니다. 치료가 시작

된 후에도 부작용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회원들의 다채로운 차 이야기 속에는 즐거움, 기

쁨, 아쉬움, 연민, 사랑, 외로움 등이 묻어 있다. 그 

속에는 보석 같은 우리의 일상이 숨어 있다.

ഥਗ Ӗߒ

차 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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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너무 멋있다고 감탄하셨다.

나는 남편(여민 이일파)의 작품으로 담백한 찻자

리를 펼쳤다. 옆자리 사범반 반장님은 백련차 찻

자리인데 선비님의 찻자리가 너무 풍성하고 다식

도 다양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다. 

다례 시연은 지부장님과 교육부장님의 해설이 곁

들여 차를 잘 모르는 분들도 행다를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 호응이 좋았다. 사범님은 단아한 

모습으로 선비님은 고아한 모습으로 다례 시연을 

하였다. 

인사 차 오신 도, 시의원분들과 면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행사 끝까지 찻자리 체험도 하시며 떠나지 

않으셨다. 옛 진해현을 알리고 동헌 장소에 잘 어

울리는 행사라고 입을 모으셨다.

행사 내내 참석하신 지역 분들과 찻자리 사범님들

을 찾아오신 지인분들이 좋은 행사라며 인사를 하

셨다. 진동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차 체험을 하며 

다식도 맛나게 먹고 차에 관심을 보였다. 경남지

부 이수자님과 지회장님, 사범님들도 오셔서 따뜻

한 인사를 전해주셨다.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펼친 

자리라 더 좋은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부장님 애써주신 덕분으로 지역에 새로운 문화

를 심어준 것 같아 감사하며 찻자리 준비하고 펼

치고 귀한 차 우려주신 사범님, 사범반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한다.

여러 가지 차향과 국화 향과 차꽃향이 어우러진 시

월의 멋진 ‘동헌뜨락 들차회 한마당’이었다. 

마산 진동 진해현 관아는 조선시대 관청과 마방, 

객사 등이 있었던 장소로 지금도 동헌과 객사 유지

가 남아있다. 사상의학을 창시한 ‘태양인 이제마’

가 현감으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푼 것으로 기록되

어있다.

이처럼 역사와 문화가 숨 쉬고 있는 유서 깊은 장

소에서 진동주민자치회가 주최한 들차회에 한국

차문화협회와 우리 차를 알리는 기회로 경남지부 

회원들이 참여했다.

지부장님이 ‘동헌뜨락 들차회’를 제안하고 행사 기

획과 진행을 하셨다. 들차 10자리, 대금 연주, 생활

다례 시연, 선비다례 시연을 진행하였는데, 회원들

은 개성 있는 다양한 찻자리를 펼쳐 체험하는 분들

진동 진해현 관아 찻자리

동헌뜨락 들차회

글_경남지부 사범 김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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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신 사범님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옹기종기 모

여 앉아 호기심 가득, 설렘 가득으로 이야기 나누

는 모습이 보였다. 인사예절교육을 위해 각 지부

의 고운 단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옷고름도 서로 매

어 주고, 옷깃도 바로잡아 주는 스스럼없는 행동들

이 이미 몸에 밴 큰 차인들이었다.

교육은 현장 중심교육과 동영상 강의로 구성되었

고, 현장 교육의 강사는 주로 최소연 이사장님이

었다. 이사장님의 입담은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고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예리한 

눈매는 피해 갈 수 없었다. 익숙하지 않은 인사 예

절을 배울 때는 수십 번의 엉덩방아를 찧고 어수룩

한 자세로 시작하였지만, 그래도 반복을 통해서 단

아하면서도 단정하게 정돈된 예쁜 몸 선을 만들 수 

있었다. 

ૌѢ਑੄ द੘ ܲ׮ ژ ,਍ ੋো۽࢜

차음식 경연 대회에서 22기 대학원생들의 작품은 

돋보였고 많은 사범이 줄줄이 상을 타서 저력을 과

시하였다. 특히 1박 2일의 차문화 기행은 대학원 

과정 중에서도 하이라이트였다. 서로 머리를 맞대

차(茶)는 내 속을 고요하게 정화하는 힘이 있다. 

어느 순간 훅 찾아오는 갱년기의 불안이 내면의 빛

을 갉아먹고 혼탁한 어둠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 

맑고 투명하며 고요하고 단아한 한 잔의 차(茶)가 

마음을 정돈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시작된 차

(茶)와의 인연이 한국차문화협회 광주지부에서 4

학기를 거치고, 대학원에서 심도 있는 교육과 일상

에서 즐길 수 있는 예법을 배우는 중이다.

차(茶)에 관해서는 아직도 초등생인데 배움의 꽃

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원은 언감생심이었다. 그

래서 “좀 더 뭔가를 알고 나서”라는 마음에 미루다

가 지부장님의 차(茶)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보여

주면서 머뭇거리고 멈추기보다는 계속 걸으면서 

배우라는 말씀에 힘입어 22기 한국차문화대학원

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3월 9일 드디어 커다란 한복 가방을 들고 새벽 열

차를 탔다. 설렘과 부담감 가득가득, 인천 무형문

화재전수교육관으로 향하였다. 개강식에 참여하

기 위해 교육관으로 들어섰을 때 봉사하러 오신 한

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범님들의 안내를 받으며 한 

면이 전부 거울인 대기실에 들어갔다. 각 지부에

차와 함께 하는 인생 후반기, 

대학원 22기가 있어 더욱 힘이 난다

글_광주지부 대학원생 민선미

재미도 있지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범이 되기 

위해서는 실습을 통해 현장을 체험하고 발표도 해

야 한다. 나 같은 경우는 지도사범님이 진행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다도를 통한 몸

과 마음의 치유, ‘달빛이 그린 다도’에 참여하여 대

상자들에게 차를 마시는 예법을 가르쳐주기도 하

면서 의미 있는 실습을 하게 되었다. 반복을 통해

서 그들에게 차를 소개하자 어느덧 자세가 바뀌는 

놀라운 효과가 있음에 차(茶) 문화의 8가지 인성 

덕목은 설령 장애가 있을지라도 즐거움과 유익을 

주는 매개체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아직은 심사숙고해야 하는 과정들이 남아있다. 시

작은 떨떠름한 부담감에서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에 울려 퍼지는 은은한 향기는 인품

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우는 중이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실 속

에서 조금은 천천히 여유롭게 걸어가는 길을 찾았

고 또 걸어가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걸

어갈 동반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나는 함께 

걸어갈 동반자들과 마음을 나누며 존중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그리고 22기 대학원을 함께 했던 

사범님들도 같은 여정에서 또 한 사람의 동반자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다.

고 정한 1박 2일(6/15~16) 코스는 경남 하동에 있

는 차나무 시배지→야생차 박물관→도심다원 차

밭→부춘다원→칠불사 순이었다. 가는 곳마다 웃

음을 선사해 주는 경남지부 박은화 사범님, 유독 

땀이 많아 힘들었을 것인데도 재치와 유머로 분위

기를 반전시켜 주었고, 원종혜 반장님과 소유미 총

무님은 사범님들이 불편하지 않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덕분에 너무도 유익하고 즐

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찻자리를 준비해 주신 

황동순 사범님, 쑥떡을 2상자 보내주신 경남지부

장님, 그 외 다양한 간식으로 먹거리를 제공해주신 

사범님들 덕분에 풍성하고 풍요로운 배부른 1박 2

일이었다. 하룻밤은 22기 대학원생들을 더욱 단단

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서로 간

의 안부와 각 지부에서의 행사 등을 나누면서 전

국이 하나의 채널로 연결되어 정보가 오가는 장이 

되었다. 그래서 대학원이라는 굴레 속에서 이러한 

인연과 또 다른 즐거움이 있어 차(茶)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해주고 싶다.

੄ ৈ정ী ଺ইٚ 차와੄ ੋো࢕

우리의 전통차와 그에 따른 예절교육과 차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걸어가야 하는 길은 즐거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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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접할 수 있게 13가지 이상의 차를 접할 수 있도

록 준비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배불리 차를 마실 

수 있어서 행복 했습니다. 녹차, 백차, 황차, 청차, 

홍차, 흑자 순으로 마시며, 이론과 각자의 생각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싱그러운 서호용정

은 아침의 혀 끝에 다가와 활기를 가져와 주었습니

다. 달달한 백호은침은 특유의 향기와 단맛이 기

분을 깨워 줬습니다. 철관음은 특유의 풀 비린내

가 입안을 감싸며 깊은 산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주었습니다. 

홍차의 어머니로 불리는 정산소종과 엘리자베스

여왕이 좋아했다던 동방미인은 달콤한 맛과 향기

가 저를 매혹시켰습니다. 

봐도봐도 보고 싶은 사람을 바라볼 때의 표정을 짓

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환절기로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체감하던 지친 몸에 첫 맛에 단 향기를 풍

기던 생차와 마시고 난 뒤에 농후한 달콤함을 주는 

보약같은 보이차는 언제나 옳다라는 말을 주게 되

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다인이라면 어서 물을 끓이

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년 여간의 방황을 끝으로 다시 서울 제1지부로 

편입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처음 접한 다례는 

저의 불안했던 십대의 끝자락과 현재까지도 자부

심을 가지고 용기를 얻어가는 인생 공부를 하게 되

었습니다. 

차의 이름도 종류를 틀릴 때도 많지만 언제나 부족

하고 열정만 넘치는 질문에도 알려주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처음 마시는 경우나 이른 시간의 경

우라면 어떠한 차도 접해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제 몸에 맞는 농도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

니다. 

이는 저에게 있어서 이런게 이 분야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것 아닌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무례하

지 않게 소신을 전하는 것도 터득하게 되었습니

다. 서울제1지부에서 다양한 차를 접해볼 수 있는 

수업이 다가올 수록 기대에 부풀어 주말을 기다리

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11월의 차의 분류 수업

은 너무나 값진 시간 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

양한 차를 한 자리에서 음용 할 수 있다는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정 넘치는 이기분 지부장님은 교육생들에게 차

직접 만들고 동방미인, 백호은침,  봉황단총압시

향, 직접 만든 작약꽃 차와 연잎차, 목련 꽃차, 유

자, 쌍화차까지 시음하고 레시피도 가르쳐주고, 마

지막 날은 곶감과 대추를 이용한 다식을 직접 다 

같이 만들어보았습니다. 살롱을 하면서 나와 인연

이 된 10명의 시민이 함께하는 짧은 시간 동안이

나마 진심으로 힐링과 치유의 시간이 되길 바랐고, 

단 한 사람이라도 차를 마시는 계기가 되었길 간절

히 바라며, 5주 연속 다식 만들고 요리하느라 힘들

었지만 내가 가진 재능과 차 나눔 할 기회가 되어

서 좋았습니다. 살롱 제목도 정감있게 지어주시고 

매 회차 상담도 해주신 서울지부 이기분 지부장님

께 감사드립니다.

단풍이 곱게 물드는 아름다운 이 계절에 우리 시에

서 진행하는 문화살롱에 “도란도란 차인설영의 차

문화와 다도구 이야기”이란 제목으로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마흔다섯에 취미로 도

자기를 배웠는데 크고 작고 올망졸망한 것들이 많

은 다기 세트 만들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다기 잘 

만들고 싶은 욕심에 차를 배웠습니다. 차는 좋은 

선후배와 귀한 인연들을 만나게 해주었고, 건강과 

가정의 화목과 마음의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막상 

다기를 많이 만들고 보니까 우리 시에는 차에 관

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판로를 찾기가 힘들

기도 해서 일단은 차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져야겠

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문화살롱 모집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도자기를 빚고 차문화를 배우는 세

월 동안 내가 느낀 아름다움과 행복을 함께 나누

고, 미약하나마 내가 알고 있는 도자기 기법과 역

사, 차의 효능과 예절 등 우리의 아름다운 차문화

와 도자예술의 가치를 이야기 하고 싶어서 5회차

에 걸쳐서 차수업과 다도구 만들기를 진행했습니

다. 회차마다 직접 도라지정과, 양갱, 햇곡 다식과 

솔잎다식, 들깨어포다식, 참깨육포다식, 월병 등을 

글_서울제1지부 전문사범 박성숙

글_서울제1지부 교육생3학기 고유나

차와의 아름다운 인연군포시

문화살롱 체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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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효과도 있지만, 기관지염이나 인후염에도 좋다

는 정보와 함께 허유진 총무님의 간단한 재료 소

개와 도라지 편 정과에 수놓는 설명을 끝으로 수

를 놓기 시작했다. 지부 회원들은 도라지 편 위에 

허브를 올리고 수레국화, 마리골드, 매화꽃 등 우

리나라 꽃들을 장식해서 예쁘게 수를 놓기 시작했

다.

침향 차 효과를 확인시켜 주는 듯 또렷또렷한 눈망

울로 집중해서 꽃수를 놓는 모습들이 장인의 눈빛

과 손길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느껴질 

정도였다. 

꽃수를 올려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번 다식은 그

냥 다식이 아닌 도라지 편 정과에 올라간 꽃 향과 

그리고 차향이 어우러져 피어났던 서울제2지부의 

다식 합동 작품발표회라고. 

인설차문화전에 쓰일 다식을 만들며 오늘도 서로 

간의 배려와 사랑으로 차와 함께 도라지 편 정과가 

맺어주는 좋은 인연으로 한글날의 의미를 새기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우리나라 전통 차인 녹차

와 함께 예쁘게 수 놓은 다식을 맛보며 기뻐할 사

람들의 얼굴들이 떠올랐다.

숙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하지, 우리 집에 제사 지

내고 많은데’ 하신다. 다음엔 부탁드려야지.

잡과다식을 만든다고 손현숙 종부님은 호박전 반

죽을 해와 회원들 입 안에 넣어주신다. 시골에서 

농사지은 잘 익은 늙은 호박을 문차남 회원이, 정

순영 전문 사범은 손을 다쳐가며 호박죽을 끓여 오

고, 부회장님 맛난 밥과 반찬은 유명 한정식이 부

럽지 않았다. 곱게 다진 반죽을, 잣가루를 뿌리고 

박아낸 모양에 새로운 것을 접한다는 마음에 모두

가 열심히 했다. 다 만들어 놓고 나니 잡과다식은 

담백하니 고소하였다. 둥글게 완을 빚어 잣가루를 

굴리니 단정한 모양새가 보기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모험을 계속해야겠다. 

한글날이 1928년에 ‘한글날’로 이름을 바꾸었고, 

1940년에 발견된 <훈민정음> 원본 말문에 적힌 

날짜에 근거해서 1945년부터는 10월 9일로 기념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을 환절기에 좋은 도라지에 꽃수를 놓자는 의견

이 제시되어서 함께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

게 되었다. 지부 회원들은 한글날에 모여서 협회 

행사에 차와 함께 귀빈 자리에 사용할 다식인 도라

지 편 정과에 수를 예쁘게 놓기로 했다. 

오늘 우리가 재료로 사용하는 도라지는 노랫말에

도 나오듯이 도라지는 꽃도 예쁘지만 단순한 아름

다움을 넘어, 우리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우리가 알기에 도라지는 기관지 건강을 개선하는 

감이 무르익어가는 어느 날 다식에 대한 글을 읽다

가 잡과다식이라는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를 접하

게 되었다. 『증보산림경제』에서는 햇볕에 쬐어 말

려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한다는 방검병(防儉餠)

이라고 처음 소개되었다고 하고, 『음식법』 이후 문

헌에서는 잡과다식에 대한 문헌 기록은 없다고 한

다. 너무나 궁금해 잡과다식을 만들어 보기로 했

다. 주재료가 곶감, 대추, 밤, 꿀, 잣, 생강즙, 후추, 

계피가 들어갔다. 당시에는 귀한 음식들이라 부회

장님께 다식이 차와 어울릴까요? 한번 여쭈어보

니,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응원을 해 주신다.

서울제2지부 회원과 함께 만들기로 했다. 곶감을 

다지던 선생님들은 믹서기에 돌리면 안 되냐? 하

시면서도 탕탕탕 열심히 다지신다. 문헌에서 곱게 

다진다고 했으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말을 하

면서도 나도 내심 이 다식은 칼질 솜씨 자랑하는 

다식이구나 생각이 들었다.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자주 해 먹기는 힘든 

음식이었겠구나. 그래서 잊히는 음식이었다는 생

각을 해보았다. 

마른 곶감 구매가 쉽지 않았다고 하니, 종부 손현

우리 모두 다 함께

도라지 편 정과를 만들다

글_서울제2지부 전문사범 조상숙

사라져가는 우리 병과

잡과다식 만들던 날 

글_서울제2지부 전문사범 허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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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큰소리를 지르며 기뻐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합니다. 우수상 수상자 중 한 명인 7세 

남아는 극도의 산만함으로 인해 다례수업 진행이 

어려웠었던 과정이 있었답니다. 굵은 땀방울 흘리

면서도 차분히 끝까지 다례를 마치는 훌륭한 마음

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했던 학

생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관심을 받게 되고, 가정에도 화

목이란 순풍이 불게 되었다고 하니 뿌듯한 마음입

니다. 다례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인듯 싶습니다.

1년 동안 쉽지 않았던 수업을 해준 3급 준 지도사

범인 박고흥 군과 박호수 양의 노고에 응원의 박수

를 지면을 통해 보냅니다.

다섯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이 차문화의 여유로

움을 얹어 보낼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선한 영항력이 

될 수 있음을 다례수업을 통해 확연해지는 것을 느

낍니다.

어느덧 다가온 전국 인설차문화전!! 벌써 25주년

이 되어 인천의 자랑거리가 되고, 훌륭한 품격있

는 인성차문화전 대잔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긴장된 모습. 대회전 하나하나 순서를 다시금 새

기고, 의복을 다듬고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 자체가 

이미 정말 기특하고 훌륭해 보였습니다.

손님을 배려하고 나를 존중하는 생활다례를 통해 

나를 성찰하고 품격을 높히는 시간을 갖는 학생들

의 모습은 보람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히 

상이 필요해서 시작했던 시간이 다례를 반복하며 

스스로도 감탄하는 힐링이 되어가는 체험을 하며 

차문화의 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외국으로 유학 가는, 타지에서 

겪을 경험들을 따뜻한 차한잔의 여유로움에 녹여

내어 더욱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최우수상 2명, 우수상 5명!! 수상 호명으

다. 부모 입장에서 단순히 대학합격만을 위한 상

이 아니라, 선생님과 제자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배려하고 또 자신을 아끼는 마음을 배워가기를 바

라는 소망이 생기면서, 내 자식만이 아닌, 내 자식

의 친구들 후배들에게 우리 차문화의 향기를 전하

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준비는 다섯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참여한 인

설차문화전에서 부상으로 받은 다기들을 중심으

로 하나둘씩 준비하여 우리 학생들의 수업을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방석과 다반과 

다기들을 제자리에 놓으면서 수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문화가 주는 오감의 자극은 오랜시간 의자에 

앉아 장시간 집중하며 수업을 하는 피로에서 벗어

나 힐링과 휴식을 갖는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바르게 인사하고, 바르게 앉아 차를 우리며, 그 색

과 향을 느끼며, 마시는 차의 힘은 긴장된  몸을 풀

어주지요. 차예절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소

음은 평화로워지고, 입시에 지친 마음도 다시 일으

켜주는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다

기 정리를 하고 가는 학생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

어나는 모습에 보람이 있었습니다.

국제학교 학생들의 다례수업은 절실함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원서를 넣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학

을 꿈에 그리는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스펙

에 걸맞는 상을 타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

다례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큰 꿈을 만들어 줍니다

글_서울제2지부 전문사범 윤채영

바르게 인사하고, 바르게 앉아 차를 우리며,

그 색과 향을 느끼며, 마시는 차의 힘은

긴장된 몸을 풀어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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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여 보성군 관계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학

생 차예절 경연대회에는 5개 단체 40여 명의 학생

이 기량을 펼쳤는데 13명의 전남지부 어린이회원

들이 참여해 최고상을 받은 백두산을 비롯해 전원

이 수상했다. 또한, 이날 열린 대한민국 티 블렌딩

대회, 세계차 품평대회에는 서난경 지부장이 품평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전남지부의 위상을 드높였

다. 

8일에 열린 티 퍼포먼스 경연대회에는 예선전을 

거친 5팀이 참가했는데, 전남지부에서는 두 팀이 

참가해 “6대 다류의 폼생폼차 차차차” 연극으로 금

상 (상금 일백오십만 원)을 “땅끝 들차회”가 은상

(상금 일백만 원)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전남지부는 지난 9월 7~8일 양일간 보성군 한국차 

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국가 중요 농어업 유산 

축제인 제12회 보성 세계차 박람회에 참가해 괄목

할만한 성과를 올려 주변 차단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양일간에 펼쳐진 이번 행사는 학생 차예절 경연대

회, 티 퍼포먼스 경연대회, 대한민국 티 블렌딩대

회, 세계차 품평대회, 티아트 페스티벌 경연대회 

등으로 펼쳐졌는데 전남지부 회원 40여 명이 참여

했다. 

7일에 열린 학생 차예절 경연대회에는 박선희 1급 

전문사범을 주축으로 2급 지도사범 교육생 10여 

명이 대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빈틈없는 진행을 

2024 국가 중요 농어업 유산 축제

30여 명 참여해 좋은 성과 올려

글_전남지부 지도사범 교육생 총무 정경미

한편 “땅끝 들차회”는 이영미 1급 전문사범 교육생

이 총감독을 맡아 한정주 나레이션, 최영금, 김귀

임, 우연재, 선정화, 배은자 회원이 생활차를, 임성

우, 김홍길, 송용필, 윤선웅 회원이 선비다례를 연

출하는 콜라보 무대로 이루어졌다. 

위인숙 1급 전문사범의 가야금 연주를 시작으로 

들차회가 펼쳐졌는데 관객들과 다담을 나누는 시

간에는 김홍길 2급 지도사범 교육생의 색소폰 연

주가 곁들여져 관광객들의 호응이 드높았다. 또 8

일에 열린 티아트 페스티벌 경연대회에서는 1급 

전문사범 나혜영, 박숙희 조와 2급 지도사범 교육

생 류선희 회원이 자녀와 한 조를 이루어 출전해 

각각 동상을 수상했다. 김수진(2급 지도사범 교육

생)은 특별상을 받았다.

7일에 열린

학생 차예절 경연대회에는

박선희 1급 전문사범을 주축으로

2급 지도사범 교육생 10여 명이

대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빈틈없는 진행을 선보여

보성군 관계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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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을 감싸면서 연기를 했다. 덕분에 결과가 좋은 

것 같아 욕심이 생긴다. 내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도전해 보고 싶어졌다.

특히 이번 연극을 좋은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싶다

는 관객의 후담이 있어 우리를 더욱 신나게 했으

며 가슴이 뿌듯했다. 아이디어를 주신 서난경 지

부장님을 비롯하여 녹차(김경자 이사님), 홍차(정

경미 총무), 백차(배지연 준사범), 청차(신금호), 

흑차(정승일) 등 함께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신 퍼포먼스 팀 여러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차향처럼 은은하고 향기로운 인연을 만

들어 가고 싶습니다.

지난 9월 7일 보성군 한국차 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제12회 보성 세계차 박람회(국가 중요 농

어업 유산 축제)에 (사)한국차문화협회 전남지부 

선,후배들이 함께 “6대 다류의 폼생폼차 차차차” 

연극으로 티 퍼포먼스 경연 대회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날 연극은 이야기 

할머니(이정희 이사님)의 차 이야기와 강시내 2급 

사범교육생의 아들 김서준과 백두산, 조수진 어린

이 회원들이 차나무 들고 입장하면서 시작됐다. 6

대 다류를 연기한 회원들이 각자의 기량을 선보이

며 다양한 제다법을 자랑하고 서로 잘났다고 뽐내

면서 퍼포먼스 경연의 재미를 더해갔다.

처음 준비 과정은 막연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만의 색깔들을 찾아 표현하게 되었고, 서로 

배려해가며 연극의 완성도를 찾아가는 우리의 모

습은 더욱 발전되어 갔다. 회원들이 연기하는 6대 

다류는 같은 차나무의 잎에서 만들어졌지만, 성격

도, 색깔도, 제다법도 달랐다.

관객들은 우리의 퍼포먼스를 보며 하나가 되었고 

심사 결과 대상을 수상했다. 황차를 연기하면서 

노란색 옷을 사고 민황을 표현하려고 광목으로 얼

6대 다류의 폼생폼차 차차차

티 퍼포먼스 경연 대회, 대상 수상

글_전남지부 2급 사범교육생 전미란

방조제 도로를 지날 때는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만 

눈에 들어왔다.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를 보니 감

탄이 저절로 나왔다. 무녀도 선유도를 지나 장자

도에 도착하니 호떡이 유명한 곳이란다. 모두 치

즈 호떡을 주문하고 전망 좋은 2층에서 바다를 바

라보며 맛있게 먹고 난 후 바다를 가로지른 스카이

워크를 건너 선유도해수욕장으로 갔다. 썰물 때라 

물이 많이 빠져있어 해변으로 내려가 걸을 수 있었

다. 

해변의 아름다운 풍경에 우리는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멋진 포즈를 바꿔가며 연신 사진을 찍었다. 

해변의 모래는 고운 모래보다 더 고운 진흙에 가까

운 모래였다. 지부장님과 사범 몇 분은 신발을 벗

고 걸었는데 모래를 밟을 때 감촉이 너무 좋다고 

하였다. 해변을 더 걷고 싶었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고 왔는데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하다.

차로 맺은 인연의 기쁨 속에 정담과 추억을 가득 

담은 사범회 가을 여행. 

단풍이 아름다웠고 날씨도 좋고 바람도 살랑이는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었다. 내년엔 사범회 모두가 

함께하길 기대해 본다.

사범회 가을 여행을 떠나는 날이다. 

처음 도착한 곳은 경암동 철길마을이다. 1970, 80

년대의 풍경을 재현해 철길 양옆으로 뽑기, 달고나 

등 먹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있어 여행객들의 

시선을 모으는 곳이다. 우리는 철길에서 사진도 

찍고 풍선 터트리기도 하며 추억의 거리에서 또 추

억을 만들었다. 

근대역사박물관은 원하는 분들만 들어가고 몇몇 

분들은 역사박물관 주위를 둘러보았다. 옛 건물들

이 곳곳에 남아있었는데 외관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내부만 멋지게 바꾸어 카페로 사용하는 곳도 

눈에 띄었다. 

바닷길로 접어들었다. 탁 트이고 쭉 뻗은 새만금

글_충북지부 전문사범 허윤숙

사범회 가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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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였다. “한국차문화협회 충북지부는 품격을 

지키며,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아름다움을 함

께 나누기 위해 차와 예를 접한 가을 들차회 행사

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이번 찻자리를 가지기 

위해 예쁜 다식을 며칠 동안 손수 만든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이곳에서 차 한잔과 함께 잠시 마음

의 평안을 느끼고 가을이 주는 정취에 여유를 만

끽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지부장님의 축사에 이어 청량한 파란색을 풀어 높

은 것 같은 푸른 하늘에 두둥실 떠 있는 흰 구름 아

래로 알록달록 단풍이 드리우고 푸른 잔디 위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차예절경연대회 참가자들

의 찻자리가 펼쳐졌다.

코끝에 느껴지는 선선한 바람이 감성을 자극하는 

가을 속에 우리 충북지부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충북도민과 관광객들 맞을 준비로 분주하다.

<2024 도민화합 무심천 다(茶)함께 페스티벌

(fesTEAval)>을 개최한 이날, 청주의 자연과 전통

차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들차회로 문암생

태공원 잔디광장에서 한국차문화협회 충북지부 

회원들이 마련한 가을 축제의 장이며 올해로 23회

가 되는 차예절 경연대회 자리이기도 하다.

넓고 쾌적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청주시 소풍 명소인 문암생태공원을 찾은 가족들

은 여기저기 돗자리를 펴고 사진 놀이를 하며 가

을을 즐겼다.

오늘의 다(茶)함께 페스티벌(fesTEAval)을 위한 

대회사를 마치고 차향과 어우러진 다도 시연은 대

전, 세종, 충북지역의 다(茶)인들과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해 공원을 찾은 도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가을의 낭만을 선사했다. 충북지부 박숙희 지부장

은 그동안 청주시 관내에서 어린이집이나 초·중등

학교와 일반인을 위한 전통예절교육 프로그램과 

올바른 차문화를 알리기 위한 많은 봉사활동 등을 

연인들이 찾아들고 아이들은 금세 적응해서 여기

저기에서 차를 마시며 가족들과 함께 자리를 옮겨

가며 차 맛과 정성 어린 다식을 음미하며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맛이라며 감탄 일색이다. 이곳저곳에

서 “차 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거 하나

라도 더 챙기려고 아득바득하는 세상에서 이런 따

뜻한 찻자리라니요?”.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사람 사는 생활 태도마저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 요즈음, 사회가 빠르게 변

하여 빨리빨리 문화에 길든 우리 젊은이들, 지금

의 현실이 때론 아쉽다.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내

가 먼저고 가족 간에 대화도 사라지고 사회도 경

쟁 사회로만 치닫고 있다. 

특히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혼자 사는 노인 

세대가 늘어간다는 뉴스다. 소통이 줄어들고 혼자 

사는 독립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 모두가 외롭다

는 말들을 많이 하고 사는 요즘이다. 차를 알고 차 

한잔 우려 마시며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소통하

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의 찻자리에 함께한 도민들은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을까? 

차 나눔은 차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의 자세라고 본다.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

고 나눔을 할 때 행복해지는 것은 나 자신이다. 나

는 오랫동안 차 생활을 하면서 생활의 좋은 변화

가 많았다. 차 공부를 하고 차를 우려 마시며 차의 

정신으로 많은 걸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행복은 물질로만 채워지는 건 아니다. 예의범절을 

공부하고 전통문화를 알아가는 일 등 다도는 종합 

예술이다.

오랜 시간 뜨거운 가을볕 아래 펼쳐진 차예절 경

연대회에서 여러 심사위원들과 심사를 했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 예술성, 실용성, 안전성, 소통의 미

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그

리고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오늘의 MVP는 곱게 차려입은 한복과 독특한 창의

성으로 찻자리를 배경으로 예술성과 소통의 미 등 

모든 기준에서 거의 완벽했고 항상 솔선수범하며 

배려와 배움에 열정을 다하셨던 분이 차지했다. 

우리의 전통과 차문화 확산을 위해 수고한 수상자

들과 지부장님께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글_충북지부 이주현

다(茶)함께 페스티벌(fesTEA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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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 무형유산대축제’가 9월 18일 오전 10

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월미도 갈매기공연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인천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형

유산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열린 축제의 장으로, 국

가·인천시 지정 무형유산 24개 팀이 참여했다.(사)

규방다례보존회는 가루차 시연으로 많은 관람객

으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가루차 시연은 서울제1

지부소속의 회원들로 해설에 이기분 서울제1지부

장, 시연에는 신연서 이사, 최점순이사, 최진숙 이

사, 변명선 이사가 했다. 

(사)인천시무형유산총연합회 부이사장인 능화 스

님은 “인천의 무형유산들이 마음을 모아 시민과 

함께 하는 대축제를 마련했다.”라며 “인천시민들

이 월미도에서 예능장들의 멋진 무대공연과 기

능장들의 아름다운 작품전시를 가족과 함께 감

상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김국진 총연합회 이

사장은 “2024년 인천 무형유산 대축제를 통해 국

제도시 인천시의 문화적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

에 뿌리를 둔 멋진 전통문화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주춧돌 하나 놓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며 

“2022~2023년 행사보다 더 넓은 광장에서 공연하

게 돼 더욱 뜻깊다.”라고 말했다.

지하철 안국역 북촌문화센터에서 지난 9월부터 문

화강좌 – 규방다례 수업을 진행했다. 

한국차문화협회와 무형유산 규방다례와 전통에 

관해 이야기도 하고, 녹차와 여러 가지 차들을 소

개하고, 차를 우리는 다구도 소개하고, 생활다례를 

배워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일찍 도착하여 예쁜 

한옥의 방들을 지나 안쪽 깊숙이 들어가서 쉼터라

고 적힌 작은 방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으면 입

꼬리가 올라가며 기분이 좋아졌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기라 수강을 신청하는 분들이 

소수의 인원이었다. 하지만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

시는 분들이 있고, 한옥마을을 구경하고 북촌문화

센터에 와서 체험해보려 하는 관광객들이 와서 차 

체험도 했다. 

오신 손님을 맞이하여 우리의 전통과 규방다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요즘 많이 접하게 되는 

차에 관해 이야기하고, 준비해 간 다식도 생활다례 

행다를 배워보고, 자신이 우린 차를 함께 마시기도 

했다. 손님들이 ‘맛있다’, ‘좋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

니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꼈다.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인 차문화를 보급한다

는 데 자긍심이 느껴지는 수업이었다.

2024년
인천 무형유산대
축제
가루차 행다례
시연

਎ઁ1지ࢲ  ࠗ୭੼  ࣽ이사

북촌문화센터
문화강좌

규방다례 수업

਎ઁ2지ࢲ ৔ 이사ࣗ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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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명예이사장님이신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설립한 가천문화재단이 국

보급 가치를 지닌 전통한옥 ‘가천교육관’을 건축, 11월 21일 오후 3시 준공식을 

가졌다. ‘가천교육관’은 가천문화재단이 전통 예절교육과 차(茶)문화 전파, 전

통의학 전시 등을 위해 건립한 전통 한옥 건물이다.

가천문화재단을 설립한 이길여 한국차문화협회 명예이사장은 평소 우리나라

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가천문화재단은 민족의 고유한 예절과 차문화, 전통 의학을 교육·

전시할 수 있는 교육관 건립을 준비하면서 설립자의 뜻을 담아 교육관 자체가 

또 하나의 ‘전통 계승’이 될 수 있도록 건축을 추진했다. 한옥 건축에는 2년이 

넘는 시간이 들었다. 가천문화재단은 가천교육관을 인천 유일의 국보(초조본 

유가사지론 권53) 문화유산 소장처인 ‘가천박물관’과 함께 또 하나의 국보급 유

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월 10일 목요일 협회 교육장에서 최소연 이사장

을 비롯 강정자, 김가영, 차영민, 박광옥, 박숙희 부회장, 

이기분 서울제1지부장, 최지원 인천지부장, 서난경 전남

지부장, 최진숙, 문차남, 조영아 이사 등이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동영상 심의를 했다.

이번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는 많은 학생의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

했다. 

이번 오프라인에는 전국에서 예선을 거친 유치부, 초등

부, 중등부, 고등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인설차문화전 동영상 심사

য়೐ੋۄҗ ৡੋۄਵز ۽द ૓೯

국보급 전통 한옥 ‘가천교육관’ 준공

이ӡৈ оୌ؀ ୨੢ 정ਗী ݀ࢸ

ഈഥ ࣗध  M  국보급 전통 한옥 ‘가천교육관’ 준공 / 인설차문화전 동영상 심사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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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경연대회는 생활다례를 통해 옷차림, 기본예

절, 절하기, 행다법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전

국에서 참가한 80여 명의 청소년은 진지하게 경연

대회에 참석하여, 참석한 관계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개회식에서 대회를 주관한 한국차문화협회 전북

지부 이림 지부장은 “전국에서 이번 대회를 위해 

참가한 청소년 및 학부모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

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국 청소

년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는 전주에서 매년 열

리는 행사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는 청소년 방과 후 교실 

다동학교를 운영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

게 전통문화를 바르게 인식하고 생활예절을 몸과 

마음에 익혀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 21일 공포된 ‘인성교육진흥

법 시행령’에 의해 핵심 가치 8대 덕목인 예, 효, 정

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능동적으로 실

행할 수 있는 세부 방법으로 차예절 교육을 통해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정서를 함양함

으로써 학교폭력 등 문제 해결을 방안 제시의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찻상머리 교육’의 효과

라고 믿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신 여러 선

생님, 그리고 한국차문화협회 최소연 이사장님 이

하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한국차문화협회 최소연 이사장님의 축사를 대독

한 김가영 부회장은 “이번 대회는 그 어느 대회보

다 뜻깊은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수 수상자에

게는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문화체육관광

부 장관상을 받게 됩니다. 지방에서 개최하는 차

예절 경연대회상으로는 최초의 일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예가 아니면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

도, 행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예’를 이렇게 명

료하게 설명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에

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예’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

게 하는 말입니다. 예는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인성교육에 꼭 필요한 필수요소입니다. 미래의 주

역인 청소년들이 차문화를 통해 건강하고 밝은 미

래를 만들 수 있도록 차인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

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주가 예의 본고

장으로서 더욱 성장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이번 차예절

경연대회는 질서 정연한 가운데, 다채로운 행사를 

펼쳐 성공적인 대회가 되었다.

ഈഥ ࣗध  M  제27회 전국 청소년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개최

2024년 제27회 전국 청소년차문화전 및 차예절경연대회가 지난 10월 12일 전

주곤지중학교 강당 3층에서 한국차문화협회, 전통생활예절보존회가 주최하고, 

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 설예원이 주관하여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성군, 하동군,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차문화협회가 후원한 

이번 차예절경연대회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로 진행되었다. 이

2024.10.12

전주 곤지중학교에서
전국 청소년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개최

੹Ҵীࢲ ଵоೠ 80ৈ 명 �ѐ ઑ۽ ա  ׇ૓೯

2024.10.12

2024.10.12



차문화  2024 겨울

76 77

茶香共感

歲寒圖를 품어낸 제주 서귀포, 秋史는 정치적 핍박으로 流

配의 삶을 산다, 추운 겨울 寒氣 서린 소나무, 추사의 고독함 

삶, 자신을 성찰하는 기구한 人生旅程이었다. 

이제 추운 겨울 서귀포는 寒蘭의 계절이다. 추워야 꽃을 피우

는 한란, 추사는 蘭草를 칠 때 “不欺心”으로 고결한 인품을 쌓

아야 한다고 했다. 불기심이란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불기심 세 글자만 

지켜도 인생을 살아가며 처신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秋史, 

歲寒圖와 마찬가지로 蘭의 잎을 칠 때 묽게 그리고 빠르게 짙

게 표현하는 방식의 붓의 속도만으로 화법을 구사하였다. 

빠른 속도로 친 蘭, 칼칼한 먹 맛은 드러내지 않는 君子의 德

을 그렸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탱하는 뿌리는 진한 먹으로 쳤

다.

焦墨法으로 그려진 먹색의 짙음과 옅음으로 불후의 명작 國

寶 “歲寒圖”와 “不二禪蘭” 圖가 태어난다. 中庸의 정신을 그려

낸 추사의 蘭草, 그는 혼자 있을 때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내

면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다, 또, 마음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 내성불구(內省不疚).’혼자 있을 때 더욱 자신을 

성찰하여 마음에 어떤 흠이 없게 하라는 말이다. 올곧은 情

神.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전파하고 싶다. 

담원 김창배 | 문화예술학 박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국내외 개인전 50여회, 대한민국미술상 수상. 차 한 잔의 인연, 동다송, 다신전 등 22권 출간. 

차와 회화 차문화에 대하여 조선의 차 그림 연구 등 논문 4편. 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화과 교수 재직.

담원 김창배 선생은 초의와 범해의 훈도를 입고 그들의 다맥(茶脈)을 이은 “금명보정(錦溟寶鼎)”을 연구하여 지난 2월 23일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문화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 : 錦溟寶鼎의 禪사상과 茶詩에 대한 硏究』 http://www.damwongallery.artko.kr

홍진벽산(紅塵壁山) 

내성불구(內省不)

ଷਖ਼ ࣘ ੋࢤ을 Ӓܻ׮

강원지부 · 경남지부 · 교토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서울제1지부 · 서울제2지부 · 수원지부 · 아산지부

인천지부 · 전남지부 · 전북지부 · 충북지부

(가나다 순)

차를
나누는 사람들

지  ࠗ사ߑ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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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 콜롬

비아 메데진시 관계자가 춘천시를 방문하여 바이

오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연수와 함께 한국 전통

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 천년고찰 청평사를 방문하

였다. 이날 강원지부는 지부장님을 비롯해 회원들

이, 다식을 준비하고, 연꽃차, 가루차, 냉녹차 등을 

정성스럽게 대접하였다. 메르진시 대표단과 춘천

시 국제부 관계자 등 20여 명은 전통 사찰과 전통

차 체험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차

와 다식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한복

의 아름다움에 빠져 사진 촬영도 함께하는 등 매

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Ӗ_사범 수료생 김복순

೤ࢿୡ١೟Ү ੋࢿ 차৘੺ ࣻস
5, 6೟֙ ࢿੋ ؀࢚ ೣন Үਭ

10월 중순, 제69기 박상제 선생님의 주선으로 마

산 합성초등학교에서 5, 6학년 대상으로 <인성 

차예절> 수업을 하였다. ‘인성 8 덕목’을 접목한 

인성 함양 교육을 했다.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차를 마시고 대접하

는 경험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절을 익히

며, 건강한 환경과 정신을 실천할 수 있다. 또한 

차를 통한 세대 간 소통으로 가족, 친구, 이웃 간의 

화합을 이루게 하고, 나눔과 배려, 협동, 감사 등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인성예절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인성 차예절> 

수업은 아동들에게 바른 기본예절 습관을 생활화

하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교장 선생님

께서 말씀하시며 감사의 인사도 하셨다.

아동들은 몸과 마음, 정신을 위해서 건강한 먹거

리와 건강한 우리 차를 마시겠다며 다짐도 하였

다. 

3조가 동시에 2시간씩 2회에 걸쳐 진행하는 방식

이어서 지부에서 미리 강사 교육을 하였고, 다례 

수업 시 PPT를 활용하였으며 강사 간 소통과 다

기·다구 준비하고 이동, 사용 후 지부에서 정리까

지 완료하였다.

경남지부 아동 대상 다례교육이 지속되니 교육 강

사들의 소양과 교육 스킬이 향상되는 것 같다. 늘 

일사천리로 진행하시는 지부장님과 ‘인성 차예절 

수업’에 함께 하신 사범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다.

Ӗ_전문사범 주영희

҃ թ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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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롭고 참된 어린이’라는 교훈으로 낙동강 줄기

에 자리한 이작초등학교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도란도란 이야기가 피어나는 작은 학교이다. 

몇 년 전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인 ‘인성차’과정을 

방과 후 과정으로 교육하였는데, 효과가 좋아 해

마다 방학 중 계속하게 되었다. 이곳 아이들이 순

수해 성격도 밝고 담당 선생님의 관심이 높은 편

이라 교육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ӣ೧ 이੘ୡ١೟Ү ੋ ৘੺Үਭࢿ
Үਭ ૓೯ࢿੋ ب೟ ઺ীߑ

이셨다. 한복으로 단정히 하고 예절을 배우고 행다 

시간에는 진지하게 “차 드시지요” 하는 모습이 교

육 전의 발랄한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몇 시간의 

차예절교육으로도 의젓한 모습이 참 멋있다고 생

각하니 시간이 절로 간다.
Ӗ_전문사범 정재윤

매년 창원 대산중학교에서 인성예절교육을 한다. 

생활예절(한복, 배례, 방석), 인성 8 덕목, 생활차 

행다와 예절,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 등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역의 명문 사립학교로 담당 선

생님께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

고 하신다. 특히 다문화 학생들과 함께 하는 차와 

예절 교육이라 또래 집단의 융화에도 좋다고 덧붙

ହਗ ؀࢑઺೟Ү ੋࢿ৘੺Үਭ
೟ٜࢤ੄ ੄੾ೠ ݽणী ࠁ람

녹차와 차도구에 대한 설명에 아이들의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지고 차 내기 시간에는 조심하는 모습

이 이뻐서 교육하는 강사도 즐거워진다. 교육부장

님과 사범부장님 수업하는 데 1급 사범님은 실습

으로 나는 도우미로 교육에 함께 했다.

Ӗ_전문사범 김둘자

Ӗ_전문사범 김세란

시월 ‘마산 국화축제’를 즈음하여 마산 현동 숲유

치원에서 원아들에게 차예절을 가르치고 국화차

를 직접 우려 마시는 체험 다례 교실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차예절 배우기와 차도구 알아보기, 

친구와 국화차 마시기, 찻자리 마무리로 5세 반 아

이들도 똘망똘망한 눈과 작은 손으로 따라 하는 

것이 너무 예뻤다. 피피티 영상을 활용하고 아동

들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교육으로 아이들과 선

생님들이 좋아했다.

이번 다례 교실에 함께하면서 아이들 다례 지도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배우고 알게 되었다. 지부장

님, 교육부장님, 사범님께 감사드린다.

ਬ஖ਗ ۹׮Үਭ
차 ৘੺җ Ҵച차 ݃द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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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지부는 지난 11월 3일, 시가현 본부부인회 요

청으로 ‘한국 전통차 가을 차회’를 시가현 오오츠 

시내 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재일한국교포 대표단체인 민단에서도 한국의 녹

차 문화에 대하여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가현 본부부인회 부회장

이기도 한 교토지부 정문자 씨의 노력으로 ‘한국 

전통차 가을 차회’가 실현되었다. 

일본에 사는 교포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

지 못한, 일제강점기에 이주해온 사람들이 대다수

이다 보니 한국의 차문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

우가 많다. 하물며 일본의 차문화가 한국에서 넘

어온 문화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로 인해 재일한국교포 중에는 자신의 정체성마

저 혼란스러워하는 때도 있다. 앞으로 한국차문화

협회가 아름답고 훌륭한 우리 차문화를 일본에 널

리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부장 ઑച޷

Ү ష 지 ࠗ

ഥ ਃ୒ ଷ੗ܻ ݃۲ੋࠗࠗࠄ दоഅ ࠄੌ
Үష지ࠗ ೠҴ ੹ా차 о을 차ഥ ѐ୭

지난 10월 26일, 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 이림 

지부장님이 ‘2024년 교토·오사카지역 한일문화교

류’에 참석하여 찻자리 행사를 진행하였다. 

전북지부 회원들의 행사 운영과 찻자리 스타일, 

세련된 예절 등 모든 것이 차인으로서 본받을 만

했다. 

전북지부의 찻자리를 통해 ‘백문이 일견’이라는 말

이 무슨 말인지 손수 보여주는 아름다운 찻자리였

다. 우리 교토지부 회원들은 전북지부 찻자리를 

보면서 더없이 소중한 경험과 공부가 되었다.

੹࠘지  ࠗੌ दো ۹׮ߑӏ ࢲীࠄ
दো౱ী ଲ사 ۹׮ߑ차ੋٜ ӏ ࠄੌ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미군의 공습에서 피할 곳이 

없었던 교포들을 이곳 핫타산송에이지가 받아들

였다고 한다. 그런 인연이 있어 손님들은 병풍 이

야기와 한국 차문화를 소재로 아름다운 찻자리를 

꾸몄다.

교토지부는 지난 11월 19, 20일 양일간 시즈오카

현 후쿠로이시의 명찰인 핫타산송에이지（法多山

尊永寺）에서 3년째 차 이벤트 <오차노코사이사

이>에 한국의 찻자리를 개최했다. 핫타산송에이

지는 한국과의 인연이 깊고, 한국과의 교류 속에서 

증정한 아름다운 병풍을 찻자리에 사용하고 있어 

더욱 뜻깊은 찻자리가 되고 있다.

ೠҴҗ ੋ ো이 Ө਷

೥ఋ࢑࣠ী이지ীࢲ ଷ੗  ܻѐ୭
ೠҴ ૐ정ಿੋ ߽ೂਵ۽ ଷ੗ܻ ೂ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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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자리는 언제나 행복하고 아름답다. 모든 분이 좋

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마웠다.

2024년 협의회를 마무리 할 수 있게 함께 협조해 

주신 대경차인단체 임원님들 감사합니다.

(사)한국차문화협회 대구경북제1지부와 전국 차

인과 협회를 사랑합니다.

지ࠗ੢ 박경숙

୓ ੐ਗ ଷ੗ܻ ݃۲ױ 차ੋ ؀҃ ب202�֙
ഥਗ이 ਍৔ೞ는 ೣبਃীࢲ ૓೯

؀ ҳ ҃ ࠘ ઁ 1 지 ࠗ

대구경북제1지부는 2024년도 대구·경북 차인 단체 

협의회 회의 찻자리를 주관했다. 

이번 회의는 대구경북제1지부 회원이 운영하는 도

자기 전시장에서 열렸다. 도자기 전시장 주변에는 

예쁜 꽃들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 더욱 운치가 있

었다. 

대구의 사단법인 차인 단체 이사, 사무국장이 참석

한 자리였다. 

찻자리는 도함요 주인인 최수연 회원과 지부 이사 

사범 3명이 준비하고 봉사해 주었다.

참석하신 모든 분과 회의를 마치고 차와 함께 즐거

운 시간을 보냈다. 깜짝 이벤트로 펜 플루트 연주

와 하모니카 연주가 있어 더욱 아름다운 모임이 되

었다. 

루 라라 웃음꽃이 피는 대구경북제1지부는 모두의 

사랑을 싣고 힘차게 달렸다.

대구경북제1지부는 지난 10월 14일 제2사범회와 

함께 가을 여행을 떠났다. 매년 한 번씩 모든 것을 

잊고 소풍을 떠난다. 올해도 마음을 모아 버스 1대

를 전세를 내 다식과 과일을 준비하고, 절대 빠질 

수 없는 다구를 준비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대구에

서 출발해서 청송 백일홍 꽃밭에 잠깐 내려서 꽃구

경하며 힐링 시간을 가졌다.

삼삼오오 사진을 찍으며 소녀가 되었다. 청송 다음

으로 영덕 바닷가에 갔고, 싱싱한 회 메뉴로 점심

을 먹고 보슬보슬 기분 좋게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

며 야외 찻자리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차가 주는 기쁨은 우리 차인들의 행복이다. 다음 

코스는 불영사인데 모두 차에 취해서 코스를 멈추

고 차 마시는 시간을 더 늘렸다. 후배들이 찬조해 

주고, 가을을 대표하는 홍시도 2박스 준비해 와 찻

자리는 더욱 풍성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고 아

쉽지만, 가루차 한 잔으로 찻자리를 정리했다. 루

사ߧഥ о을 ৈ೯을 ځա׮
ଷ੗ܻܳ ా೧ ೞաо ׮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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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을 전달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 있었다.

행사를 통해 많은 이들과 전통문화를 나누고, 서로

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어 

정말 감사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지속되길 

바라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

록 노력하겠다.

차 दোܖо ۹׮ߑӏ ഋਬ࢑ޖ

ੋୌ ޖഋਬ࢑؀୷ઁী ଵо
지ࠗ੢ 이기분

ࢲ ਎ ઁ 1 지 ࠗ

서울제1지부는 지난 2024년 9월 18일 인천 강화도

에서 열린 인천 무형유산대축제에 참가하여 인천 

시민들에게 우리의 차문화를 선보이는 기회를 얻

었다. 

인천 월미도에서 열린 인천무형유산대축제는 정

말 뜻깊은 경험이었다. 개막식에서 부평 두레놀이

와 꽃맞이 굿의 화려한 공연을 시작으로, 전통문화

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황해도평산소놀음굿과 강화 외포리 곶창굿, 

인천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갑비고차 농악 등 다양

한 전통 공연이 이어지면서, 각 지역의 문화적 특

색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가 시연한 규방다례 가

루차 시연은 조선 시대의 전통 다례를 현대에 알리

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참가자들에게 다례의 아름

며 즐거워했다.한복을 입고 교실에 첫발을 들여놓

던 순간 어린이들은 “와~아, 한복이다. 선생님 너

무 예뻐요”라며 다가와서 인사하며 반갑게 맞아 주

었다. 한복 덕분에 어린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

아보며, 한복의 아름다움에 고마움을 느꼈던 순간

이었다. 아름다운 우리 민족 고유 의상인 한복, 명

절날, 혼례식 등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으로 인식

되어가고 있으며, 요즘은 명절에도 한복을 입는 횟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지속적인 체험교육으로 한복에 대해 올바르게 인

식하며 일상생활에서 한복 입는 문화를 만들어 가

며, 불편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편리함을 찾아 편

하게 많이 입을 수 있는 한복으로 발전해 갈 수 있

기를 바라본다.

지ࠗ੢ 박광옥

ࢲ ਎ ઁ 2 지 ࠗ

ೠࠂ੄ ইܴ׮਑을 ଺ইࢲ

202�, ଺ইо는 ೠޙࠂചҮਭ지ਗ 사স

Ӗ_이사 문차남

Ӗ_이사 최점순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동작구 내 3개교의 초등학교

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지원 사업”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대상 학교인 서울 보라매초등

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2시간씩 총 8회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한복문화교육은 초등학생들에

게 우리나라 고유 의복의 정체성과 중요성을 알리

고 우리 문화에 대해 바르게 알고 한복을 올바르게 

입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진행되었다. 

첫 시간에는 우리 한복의 역사와 특징, 시대별 변

천사와 다양한 문양에 대한 의미, 생애 단계별 입

는 옷, 오방색에 담긴 의미 등 한복 바르게 입는 방

법에 대하여, 둘째 시간에는 동작문화원에서 준비

한 한복을 어린이들이 직접 입고 바른 공수 자세로 

여러 가지 인사법을 배우며 체험했다.

어린이들은 한복에 대한 기대감과 밝은 표정으로 

좋아하는 한복을 입고, 한복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

는 기회가 되었으며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다고 말

하며 한복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다. 이 순간의 아

름다운 모습을 남기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하고 수업

은 마무리되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어린이는 “어른이 되면 돈을 벌

면 꼭 제 돈으로 한복을 사 입을 거예요.”라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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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한 학생들은 외국어가 가능해 우리의 문화를 

한껏 자랑했다. 체험 시간에는 한복을 입고 스스로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모습이 예쁘고 자랑스러웠

다. 

어느 시민께서는 한복을 입고 방석에 앉아서 두 손

으로 차를 내는 모습이 요즘은 자주 볼 수 없다며, 

아이들이 두 손으로 차를 내면, 두 손으로 받으면

서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했다. 

또한 외국 관광객은 이런 모습과 경험은 처음이라

며 한국의 다례 문화는 아름답다고 말씀해주셨다. 

찻자리 앞에서 정성을 다하여 차를 나누며, 청소년

들에게 꿈과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

다.

세하게 주저하지 않고 표현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마셔보는 차도 있다고 하면서 차의 특징들을 

말하고, 차품평 보고서에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기록하는 모습도 보았고, “진하게 우려서 차가 쓰

다, 떫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입안에 단맛이 

남아있어”, “신선하고 상쾌한 맛이 좋아”, “차를 우

리고 난 엽저도 예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

하나 알아가며 좋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품평하고 남은 녹차에 얼음을 넣어 시원하게도 마

셔보았는데 색다른 경험이라며 맛있다고 좋아했

다. 회원들의 감각을 활짝 열어주었던 날이었다. 

감각에 집중했던 날이기도 했다. 

품평 특강 기회를 주신 지부장님과 적극적으로 품

평에 참여했던 회원들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다.

Ӗ_전문사범 정순영

Ӗ_지부장 정경희

2024년 9월 28일 토요일 여의도 교육장에서 서울

제2지부 개강식과 녹차 품평 특강이 있었다.

박광옥 지부장님과 이사, 전문사범, 지도사범, 사

범교육생 등 많은 회원이 함께하는 반가운 개강식

에서 녹차 품평 특강을 진행하였다. 

차를 심평할 때는 각각의 차가 가지고 있는 특성

에 대해 숙련된 시각(視覺), 후각(嗅覺), 미각(味

覺), 촉각(觸覺)에 의한 판별 능력과 차의 외형(外

形), 탕색(湯色), 향기(香氣), 맛(味), 엽저(葉底) 등 

찻잎 품질을 심평한다. 중국에서는 차의 품질 심사 

평가를 심평이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품평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지금부터 품평이란 용어로 사용

하려고 한다.

품평 준비는 각각 녹차 3.0g, 100℃ 끓인 물 

150mL, 우리는 시간은 5분, 품평배, 품평완, 차시, 

차보기, 찻잔, 퇴수기, 모래시계 등을 준비했다. 품

평 방법은 국제적인 품평 방법에 따라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로 품평했다.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외적 

요소는 외형보기(찻잎의 색, 완전한 정도, 이물질

의 유무, 부서진 정도)이고 내적 요소는 탕색 보기, 

향기 맡기, 맛보기, 우린 엽저 보기이다. 

차의 외형보기부터, 탕색, 향기, 맛, 우린 엽저 보

기 등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품평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가진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회원들이 느꼈던 탕색이나, 향기, 맛을 섬

਎ઁ2지ࠗ ѐъधҗ ֣차 ಿಣ ౠъࢲ
ಿಣ을 ా೧ 차੄ ܳ҅ࣁ ৒׮ࠁ

ࣻਗ 정ઑప݃ҕো੢ীࢲ 차ա׃ पୌ ೯사

ࣻਗ지ࠗ ղҴੋҗ ৻Ҵੋ ࢚۹׮ ؀ ୓೷ 
지ࠗ੢ 정경희

ࣻ ਗ 지 ࠗ

수원지부는 가을을 맞이하여 수원 정조테마공연

장에서 효(孝) 사랑과 예(禮), 차(茶) 나누는 실천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옥으로 되어있는 공연장에서 우리의 전통문화

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는 

효(孝)의 도시 수원과 잘 어울리는 행사로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했다.

수원지부는 그동안 차예절 교육을 받은 유치부, 

초·중·고·대학생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정경희 수원지부장은 수원시민과 관광객에게 예

와 정성을 다하여 바르게 인사하고, 차를 드리고 

마시는 예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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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김태임

ই ࢑ 지 ࠗ

병천 은빛노인복지관에서 ‘다도와 만나는 인문학’ 

강좌를 10회에 걸쳐 진행하기로 하고, 1회를 시작

했다. 은빛노인복지관 연령층은 65세 이상 어르신

들로, 20명 중 3명은 남성이고 나머지 17명은 여

성이었다. 어르신 중에는 서울에서 차공부 하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차가 무엇인지 녹차 한 잔 마셔

본 적이 없으신 분도 계셨다.

이번 교육은 차를 통한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차를 마시며 내 삶을 돌아보기, 차 한잔의 의미, 나

만의 마음 다스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향긋한 일상에서 소소한 이

야기를 나누기 등으로 어르신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ޙੋ 와 ݅ա는ب׮
ই࢑지ࠗ 10ഥ Ѧ୛ ъো ૓೯

아산지부 교육장에서 문화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김태임 지부장의 ‘홍차 특강’이 진행되었다. 특강

에서는 홍차의 역사, 나만의 홍차 고르기, 맛있는 

홍차 우리는 방법, 기문 홍차, 우바 홍차, 다르질링 

등에 대해서 서로 맛보고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ই࢑지ࠗ ޙചਗ ࢚؀ 홍차 ౠъ 
Үೞ는 दр оઉ࠺ Ҋࠁݍ নೠ 홍차ܳ׮

제23회 아산 외암 민속마을 짚풀 문화제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있었다. 

아산지부는 이번 외암 민속마을 짚풀 문화제에 차 

시음회와 관·계례 행사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

었다. 

아산지부 교육생과 사범들은 3일간 열린 차문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광객들에게 우리

의 차문화를 소개했다. 외암 민속마을은 우리의 

전통 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전국에

서 관광객이 찾고 있다.

৻암 ݃ࣘ޹을

૝ಽ ޙച  ઁଵо
਋ܻ੄ 차ޙച와 ҙh҅۹ ઱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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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지부는 외암마을과 연계하여 다례체험 교실

을 열고 있다. 

다례체험은 외암리 체험교실에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외국인이 오면 돌담 

넘어 대청마루에서 선비다례와 우리의 차문화를 

৻암݃을 ۹׮୓೷ Үप ৌয 
ই࢑지ࠗ 차ޙച Үਭী খ੢

아산지부는 화창한 가을에 호한정에서 다식 수업

을 진행했다. 다식 수업을 통해 오방색의 의미, 다

식의 유래, 다식의 종류, 전통 음식의 소중함과 계

승 발전시켜야 할 이유 등에 대해서 진지한 수업

이 진행되었다. 다식을 만들면서 교육생들은 신

기해했고, 우리 음식에 대해서 흥미를 느꼈다. 직

접 만든 송화 다식을 입 안에 넣고 맛을 보면서 송

홧가루의 향기가 참으로 은은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 시간엔 약과를 하기로 정했다. 교육생들은 

그날이 기다려진다고 했다.

ഐೠ정ী׮ ࢲध ࣻ স ૓೯
਋ܻ੄ ੹ా ਺ध ҅थ ੌജ

알려주고, 녹차 한 잔 우려 마시는 체험을 하고 있

다.

일반인, 회사직원, 교사, 공무원, 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체험을 신청하고 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차문화를 알리고, 

차를 마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산지부는 최선

을 다하고 있다.

아산지부는 아산시 여성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차

를 통한 힐링 프로그램 특강을 실시했다. 

힐링 프로그램으로는 6대 다류를 설명하고, 차 품

평을 하였다. 

또한 홍차의 차 문화사, 중국차 바로 알고 마시기, 

차의 기원과 역사 등을 소개했다. 이번 아산시 여

성단체 임원 차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차문화에 대

한 폭넓은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൧݂ ই஠ؘܳ޷ ా೧ 차੄ ҅ࣁ ࣗѐ 
ৈױࢿ୓ ੐ਗ ൧݂੄ दр о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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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

지ࠗ੢ 최지원

ъച۽ب о을 աٜ이ܳ о׮
୭지ਗ 지ࠗ੢җ 지ب사ߧҗ ׸׮ दр оઉ

인천지부 지도사범 교육 두 번째 날. 갑작스레 강

화도 나들이가 정해졌다. 10월 행사가 많아서 늦

추게 되면 못 갈 수도 있으니 바로 날짜를 확정해 

실행했다. 최지원 지부장님 차로 69기 김혜숙 회

원, 한수경 회원, 70기 이미경 회원과 함께 67기 

이혜숙 회원댁에 도착했다.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4학기째 수업받으러 오시는 선생님이 대단

하다고 느껴졌다. 도착해서 식당에서 청국장을 먹

고, 산책길에 개울 물고기들을 보며 청정한 자연

환경에 감탄하기도 했다.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에

서 대추를 따서 바로 먹는 것이 생소했지만 신선

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직접 딴 사과와 이혜숙 

회원이 준비해주신 양갱과 함께 차를 마시며 다담 

시간을 가졌다. 주위의 산과 들판을 보며 함께 하

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 집에 갈 때 이혜숙 회원이 챙겨주신 

고추와 가지로 저녁까지 풍성한 하루가 되었다. 

지도사범 교육생 모두가 함께하지 못해 매우 아쉬

웠지만, 종종 이런 자리를 만들어 정을 쌓는 시간

이 많으면 좋겠다.

Ӗ_전문사범 이윤희

해남 대흥사 차문화 체험관 다암(茶庵) 현판식이 

지난 10월 19일 100여 명의 축하객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차문화 체험관 다암은 대흥사를 

찾은 템플스테이 참여자들과 해남 관내 학생들에

게 다례교육을 전파하고 초의차 제다법을 전승 발

전시키며 초의차보존회 회원들의 교육 장소로 활

용되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서난경 지부장은 규방다례

의 우수성을 참석자들에게 알리고 무형유산이 된 

규방다례를 초의차보존회 회원들이 전수 함으로

써 초의차의 본고장인 해남에 차문화를 꽃피우는 

데 앞장서자며 화로 등 규방다례에 필요한 다기를 

기증했다.

한편 다암 개관에 앞서 초의차보존회 회원들은 이

영미(1급 전문사범교육생)회장을 비롯해 2명의 2

급 지도사범(윤영숙, 박현숙)과 10여 명의 회원이 

2급 지도사범과 준사범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또

한, 대흥사 보현전에서 1년에 걸쳐 서난경 지부장

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차생활”를 통해 대흥사를 

찾은 신도들에게 차문화를 보급하였고 문화재청

과 연계해서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다례교육을 한 

바 있다.

೧թ ؀൜사 차ޙച ୓೷ҙ ׮암(ၟ庵) അ౸ध
әী খ੢ࠁ ۹׮ߑӏ ١ դ҃ 지ࠗ੢ࢲ

੹ թ 지 ࠗ

지ࠗ੢ 서난경

Ӗ_2급 지도사범 교육생 최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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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한 손님들에게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좋

은 곳에서 다양한 차를 깊게 체험하고, 차인으로 

차와 함께 하는 매 순간이 존중과 예를 다하는 정

성이 가득한 찻자리였다.

Ӗ_2급 지도사범 교육생 김귀임

가을이 깊어갈수록 차의 향기가 그리워지는 11월 

8일 전남지부는 영암군 국화 축제 행사에 교육생 

및 선배님, 선비님들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운영하였다.

가을에 피어난 덕분에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강한 

생명력 국화와 차가 전해주는 넉넉함으로 삶에 풍

요로움이 더해지는 날이었다.

전남지부 회원들의 “차 한 잔 드릴까요?”라는 따뜻

한 말 한마디가 방문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차를 통해 하나 되게 한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축제에서 영암의 상징물인 국화를 주제로 아름다

운 풍경과 어울리는 국화 조형물 등 다양한 전시 

공간에 이미숙 명인의 자연 요리, 다식 전시회, 전

남지부 나혜영 사범님의 다례 시연으로 축제를 빛

내 주었다.

৔암ҵ Ҵച ୷ઁ ೯사ী ইܴ׮਍ ଷ੗ܻ ݃۲
੹թ지ࠗ ৔암 ٜ차ഥী �0ৈ 명 ଵࢳ

지ࠗ੢ 이 림

੹ ࠘ 지 ࠗ

׮ী ੹࠘੄ 차 ೱ기ܳ ࣗѐೞࠄੌ
੹࠘지ࠗ ೠੌ 차ޙച Үܨ੹ ૓೯

전북지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북 국

제협력진흥원의 지원사업으로 일본 교토와 오사

카지역 한일 차문화 교류를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교토지부 조화미 지부장님의 세심한 배려로 

재일본 대한민국 시카겐 지방본부의 교육장에서 

원활하고 보람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 감사드

린다.

조화미 지부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림 지부장의 인

사말이 있었으며, 선비다례, 규방다례 시연과 전

북지부 회원들이 직접 만든 녹차체험, 한국 가루

차체험, 다식체험, 한복 입는 법 지도, 그리고 다식

체험을 하였는데 참석자들이 한국의 차맛과 향기, 

다식을 칭찬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뜨거운 반

응으로 보람이 컸다.

 오사카에서는 오사카성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황

금다실 관람, 금각사의 다실 석가정을 둘러보고 

박차를 마셨다. 마지막 날은 오사카 나니와구에 

있는 원천사 상응암(相應庵)의 무샤노코지센케류 

다도를 체험하고, 우리는 선비다례 시연을 하며 

한국 차문화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는 교류 시간을 

가졌다.

리큐의 고향인 사카이시의 리쇼노모리 센리큐 다

도관에서 복원해놓은 리큐의 다실 대암(待庵)을 

관람하고, 마침 핼러윈날 기념 토끼 모양 생과자

와 우라센케류 다도를 체험했다.

Ӗ_지부장 이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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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북 특별자치도지사상을 받았다.

참가학생과 지도교사, 학부모 등 약 10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부대행사로 매듭공예, 황차, 가루차 

체험장, 전통 발물레 체험장 등이 펼쳐져 경연을 

기다리거나 마친 후 즐겁게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어서 보람되고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전북지부는 지난 10월 12일(토) 오후 1시 전주곤지

중학교 강당에서 전국 청소년 차예절대회를 실시

하였다.

이림 지부장의 대회사에 이어 김가영 부회장님의 

대독으로 최소연 이사장님의 축사가 이어졌다.

시상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이 수여

되었는데 대상(전국)은 전주 동암고등학교 오유찬 

군이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지역 대상은 김승헌 군

੹Ҵ ୒ࣗ֙ 차৘੺؀ഥ ѐ୭
࢚ࣻ 암Ҋ য়ਬଲز ؀࢚ী ੹઱ ച୓ਭҙҟࠗޙ

Ӗ_지부장 이  림

지부장 ࣼ߅൞  

୽ ࠘ 지 ࠗ

 (GFT5&"WBM)ߥԋ ಕझ౭ೣ(ၟ)׮ बୌޖ
ଷ੗ܻ(茶ᔝ)҃ো؀ഥ ࢿടܻী ݃஖׮

우리 지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예절의 중요

성을 일깨워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하고자 11

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청주 문암생태공원에서 

`2024.무심천 다(茶)함께 페스티벌(fesTEAval)- 차

(茶)자리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사)한국차문화협회 충북지부가 주관하고, 충청

북도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중장년부(禮), 

청년부(智), 유·초등부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

되었다.

개인별 찻자리에 대한 소개, 전체적인 조화, 예술

성, 차 내는 법, 예절을 겨루되, 시민들을 손님으로 

맞아 직접 차를 우려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경연

을 벌였다. 참가자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개성 있

는 찻자리에 시민들이 직접 앉아 차를 마실 수 있

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차 예절 경연대회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대상(충청북도지사상) : 한영선, 허윤숙

- 금상(충청북도의회장상) : 임미희, 김경빈

- 금상(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상)

   : 이정애, 오정연

- 은상(청주시장상) : 정운경, 김민석

- 은상(청주시의회장상) : 김동례, 정미영

- 동상: 윤기순, 박미경 외 다수

- 차꽃상(유·초등부): 이강우, 한지율, 김민지, 

                                김민준, 임수애, 임수아

- 공로상(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상)

   : 김동례, 윤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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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부는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과정의 문

을 열었다. 시작이 반이라니 많은 수는 아니지만 

차를 배우려는 의지와 열성은 누구보다 뛰어난 참

가자들로 우리 지부는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며 응

원하고 있다.

11월 10일 우리 지부 사범회는 사범 여행을 군산으

로 다녀왔다. 사범들의 친목 및 차문화 관련 유적

지 탐방을 위해 해마다 여는 사범 여행은 사범회의 

자랑이다. 

올해는 고려시대 중국교류의 문이었던 군산을 찾

아 곳곳에 남겨진 유산을 살펴보며 안목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바닷길을 가로지르며 한 해의 

스트레스를 풀어 보았다.

사ߧ ৈ೯ ֗׮য়׮
ҵޙ ࢑ചਬ੸지 ఐ사

충북지부는 9월 9일 사범회 겸 차도구 바자회를 

열었다. 지부장님이 그동안 갖고 있던 다구와 지

부의 물품들을 나누는 자리로 다양한 차도구의 면

모를 볼 수 있는 즐거운 자리였다. 참가한 사범들

은 필요한 다구를 마련하며 그동안의 차생활을 점

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북세종지회는 차를 좋아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

로 친목과 교류의 동아리 ‘다소곳이’를 결성하였

다. 차로 인한 여유를 만끽하고 차문화와 차예절 

교육으로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며, 일상에서 

나눔과 배려의 차문화를 생활화하고 싶은 20명의 

회원이 모였다. 

첫 번째 활동으로 세종지역 차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8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시간씩 4회에 걸쳐 우리 차문화의 역사, 차의 성

분과 효능 등 이론과 다구 사용법, 생활차 실습의 

다도 교육을 진행했다. 박숙희 충북지부장과 이정

수 북세종지회장은 처음 여는 교육이니만큼 회원

들과 교감을 나누며 즐거운 교육 자리를 펼치고자 

노력했다.

사ߧഥ �ਘ ݽ੐ 차بҳ ߄੗ഥ ৌ׮
차ࢤഝ ੼Ѩ੄ दр이 ׮غ

ࢿҔ이s Ѿࣗ׮ইܻ rز ઙ지ഥࣁ࠘
׮Үਭ ૓೯ೞ ب׮

사ߧҮਭޙ ߈을 ৌ׮
사 2ә җ정بച৘੺지ޙ차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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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자격검정 시행 공고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1급,2급,3급) ഐ(ઁ2010-026�ഐ)ߣ۾١

ҳ࠙ ೙  기 प  기

पदੌ 202�֙ 12ਘ 21ੌ(ష)  
202�֙ 12ਘ 28ੌ(ష)

2025֙ 01ਘ  11ੌ(ష)

੹ഋܐ
¥ �ә � 60,000ਗ                   ¥ 2ә � 80,000ਗ��0,000ਗ(߹ب)

¥ 1ә � 100,000ਗ��0,000ਗ(߹ب)  (사ߧোഥ࠺, ਋࣠ب߹ ܐ)

인성교육예절지도사(2급) ഐ(ઁ2015-005�1�ഐ)ߣ۾١

ҳ࠙ ೙  기 प  기

पदੌ 202�֙ 12ਘ 21ੌ(ష)  2025֙ 1ਘ 11ੌ(ష) 

੹ഋܐ ¥ 2ә � 80,000ਗ                   ¥ 1ә � 100,000ਗ

청소년인성예절지도사(단일등급) ഐ(ઁ2015-005�16ഐ)ߣ۾١

ҳ࠙ ೙  기 प  기

पदੌ 202�֙ 12ਘ 21ੌ(ష)  2025֙ 1ਘ 11ੌ(ష) 

੹ഋܐ ¥ 100,000ਗ

¥  접수: 2024년 12월 7일(토)까지

¥  (사)ೠҴ차ޙചഈഥ കಕ이지 ޹р੗Ѻ (XXX�LPSFBUFB�PS�LS)

¥  ੹ഋܐ � Ҵ�8-0015-25-�82 ޹�  � (사)ೠҴ차ޙചഈഥ

¥  ੢ࣗ � (사)ೠҴ차ޙചഈഥ Үਭ੢

¥  ੗ѺѨ정 ୭ઙ ߊ표 � 2025֙ 1ਘ 22ੌ(ࣻ) കಕ이지 ѱ੤ ߂ ѐ߹ ాࠁ

¥  ജࠛӏ정 � ੽ࣻ݃х ੹ө지 ਽द100ܐ� ജࠛ � Ѩ정 ੌ׼ ஂࣗ द ਽द�0 ܐ� ҕઁ റ ജࠛ

¥  ੗Ѻҙܻ기ҙ정ࠁ - 기ҙ명 � (사)ೠҴ차ޙചഈഥ � ؀표੗ � ୭ࣗো

- োۅ୊ � (02) �1�-�816 � 이ੌݫ � LPSFBUFB!VOJUFM�DP�LS � ࢲ਎ ݃ನҳ ਘ٘஺1۽�ӡ ��, �க

 
(사)ೠҴ차ޙചഈഥо ઱୭ೞ는 r޹۾١р੗Ѻ ੗ѺѨ정s द೯을 ਤ와 э이 ҕҊ೤׮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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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제64회 동계연수회
  (사)ೠҴ차ޙചഈഥ

1. 날짜: 2025년 2월 8일~9일 (1박2일)

2. 장소: 호텔푸르미르 (경기도 화성)

3. 회비 

     ①  임원 : 15만 원

     ②  사범 : 10만 원 

     ③  교육생, 일반인 : 15만 원

     ④  학생(초,중,고) : 8만 원

     ⑤  유치원생 이하 : 무료

4. 접수마감

    :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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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 (국민은행 827-25-0027-409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특별회비(임원)

이사 · 이석예 (500,000원)

협회 발전 찬조금

이사장 · 최소연 (5,918,000원)

특별회비(사범) (30,000원)

경남지부 · 이영애, 김둘자

광주지부 · 전경희, 백기해, 최기숙, 김가혜, 이서현, 박금단, 박은희, 이봉금, 이영희, 임영신, 박숙현

동수원지부 · 정옥연, 강영자, 송은정, 김정인, 조병주, 조덕희, 김미영, 정숙헌, 이강복, 김지원

부산지부 · 김행숙, 이정옥, 김정숙, 심현숙, 이은숙, 윤명희, 김미경, 최경화, 김선희

서울제1지부 · 김은정, 이상길, 송윤영, 유성자, 박선옥, 조용연, 진인순

서울제2지부 · 이정옥, 이복순

아산지부 · 전유자

인천지부 · 김태전

전남지부 · 서정인, 성애숙, 서희수, 조애순, 최은희, 김영숙, 이애숙, 국근섭, 김현정

전북지부 · 양옥임, 정점순, 정인숙, 안영래, 김선이, 이현숙, 모영순, 김은순, 이지연

충북지부 · 이재연, 김희민, 강유주

여러분의 관심이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한국차문화협회 정관 제4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및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4년 9월~ 11월 본 협회에 기부 된 내역과 협찬물품을 공개합니다.

茶情茶感

ೠҴ차ޙചഈഥ 차ޙച지 202�֙ �ਘ-11ਘ ਋࣠ܐ ժࠗ੗ 명ױ 

차ੋٜ੄ 
ೱ기 ֈ஖는 이야기,
r차ޙചsী 
׮פҊ੗ ೤׸

<차문화>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생활 속 이야기, 시, 

수필, 기행문, 논문 등 종류에 

관계없이 사무처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사)ೠҴ차ޙചഈഥ 

 1�ӡ ��, �க ۽਎ౠ߹द ݃ನҳ ਘ٘஺ࢲ

(਋)0�012 

5FM � 02-�1�-�816_�

'BY � 02-�1�-�815 

이ੌݫ � UIJOLNZ!OBWFS�DPN

차ޙച지는 ޖо지ߊ ۽೯ܐ࣠ߊ ݴغ는 

ো 1ഥ, 1  ݅ਗੑ׮פ� 

ഥਗ਷ п 지ࠗী न୒ࠗఌ٘݀׮פ�

정기 우송료 10,000원(1년)

국민은행 827-25-0015-983

예금주 ㈔한국차문화협회

9월 통장 입금

경남 · 김세란 / 광주 · 우화민, 전경희 / 대구경북제1 · 천미경, 최수연 / 인천 · 유

연경, 이서윤, 이미경 / 전북 · 유대영, 명 철, 윤성진, 노 을, 박은숙

10월 통장 입금

경남 · 임현섭, 김광수, 임하늘, 정환숙, 김둘자, 이영애 / 광주 · 백기해, 최귀숙, 박

은희, 이영희, 이서현, 임영신, 이봉금, 박숙현, 김향순 / 대구경북제1 · 이미숙 / 서

울제1 · 신동란, 류보미, 박은주, 김명진, 고유나 / 서울제2 · 이정옥, 이복순 / 인천 

· 이미경, 양수남, 박하숙, 김영순 / 전남 · 박금단 / 충북 · 한수윤, 김민석, 조은영

11월 통장 입금

서울제1 · 유성자, 조용연, 박선옥 / 아산 · 전유자 / 인천 · 김태전 / 전남 · 류선희, 

정경미, 조애순, 최은희, 이애숙, 국근섭, 김현정, 김영숙, 서정인, 서희수 / 전북 · 

양옥임, 정점순, 정인숙, 이현숙, 김은순, 이지연2, 김선이, 모영순, 안영래

਋࣠ܐ 명ױ茶情茶感

인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 산소 이전 찬조 

최소연 이사장 콩송편

부회장님단에서 점심 식사대접

서울제1지부 · 꽃바구니 2개(지부장1개, 총 이사님들1개)

인천지부 · 최지원 인천지부장 - 쑥인절미 / 강희옥 감사, 조영아 이사, 이막동 이사, 이금숙 이사, 유현주 팀장과 함께 과일 준비

전남지부 · 임원 일동 - 사평기정떡 5박스.

서울제2지부 · 정순영 - 월병 / 장효순 - 양갱 / 이사 일동 - 오색 송편 / 허유진 총무 - 아몬드쿠키

광주지부 · 노영숙, 박삼숙 이사 - 유기농한과 유과

수원지부 · 정경희 지부장 - 난 화분

현금 찬조금(3,100,000원)

이혜자 수석부회장 500,000원

김가영 부회장 300,000원

광주지부 박혜란 지부장 200,000원

경기지부 연규남 이사 500,000원

대구경북1지부 박경숙 지부장 200,000원

부산지부 조정미 지부장 300,000원

서울제1지부 이석예 이사 100,000원

경남지부 조희옥 이사 300,000원

인천지부 이막동 이사 100,000원

순천지부 김영애 지부장 200,000원

강원지부 김미숙 지부장 200,000원 

아산지부 김태임 지부장 200,000원.

지출(지출 합계 : 900,000원)

버스 대여료 300,000원 / 직원(민 팀장, 유 팀장, 고 부장) 격려금 600,000원

잔금: 3,100,000원 - 900,000원 = 2,200,000원




